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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중심으로 -

강 성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태곤

본고는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인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비교 연구하여 후기중세국

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각 이본의 특징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표기는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성은 양 異本 모두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자음을 모두 사용하였으며,각자병서와

합용병서를 쓰고 있다.‘ㅿ’은 喜方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중성에서는 15세기 국어의 7단

모음 체계와 이중모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종성의 표기는 喜方寺本은 8종성

법에,龍珠寺本은 7종성법에 충실하고자 하였다.겹받침은 龍珠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양

이본 모두 연철,분철,중철 표기가 나타난다.

둘째,음운을 살펴보았다.

모음은 양 이본 모두 ‘ㆍ’의 동요와 함께 모음조화 붕괴 현상과 원순모음화 현상이 나

타난다.자음은 양 이본에서 구개음화와 격음화,경음화 현상이 나타난다.이러한 음운 현

상들은 모두 龍珠寺本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喜方寺本에서는 자음탈락 현상으로

‘ㄱ’탈락 현상이,龍珠寺本에서는 어중 모음 간 ‘-ㄹㄴ-’표기현상이 나타난다.

셋째,문법에서는 조사와 어미에 국한하여 논하였다.

조사는 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로 나누어서 각 이본에서 사용된 조사들을 알아보았다.

어미는 선어말어미,종결어미,연결어미,전성어미로 나누어 마찬가지로 각 이본에서 사용

된 어미들을 살펴보았다.

넷째,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들을 두루 살펴 고유어와 한자어,고유어와 고유어,한자

어와 한자어의 대응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양 이본에서 사용된 어휘들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보면,

喜方寺本에서 고유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유어의 사용에서도 많은 차

이를 보였는데,유의어를 사용하거나 어형변화 등이 나타났다.양 이본에서 사용한 한자

어는 모두 현대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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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목적 및 범위

후기 중세국어 특히 15세기 중엽은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

아 왔다.그 주된 이유는 이때에 訓民正音이 창제되어 많은 문헌이 訓民正音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오늘날 전하는 15,16세기의 정음 문헌은 거의가

중앙의 간행물들이고 궁중 기관에서 편찬한 것들로 현저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

다.이들 문헌의 대부분은 언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이들은 한문의 번

역문이 가지는 독특한 문체를 보여준다.언해를 함에 앞서 한문에 구결을 달아

그 독법을 확정함이 상례였으므로 이 번역문은 구결에 구애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따라서 이들 문헌에서 당시의 생생한 국어의 현실을 보기는 어려운 일면

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諺解本과 같은 문헌의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특히,다양한 異本의 등장은 국어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父母恩重經諺解｣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諺解本을 가지고 있는 자료 중 하나

이다.지금까지 발견된 것만도 여러 종이 있다.板本들이 覆刻되는 과정에서 전

시대의 것을 답습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온전히 그 시대를 반영한 언어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지역적인 특색이나 음운

변화 등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 ｢父母恩重經諺解｣의 판본 비교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父母恩重經諺解｣의 원 명칭은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이다.흔히 ｢父母恩重

經諺解｣나 ｢恩重經諺解｣라 부른다.석가가 그의 제자와 대중들을 데리고 함께 여

행을 하던 중에 설법한 내용 가운데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덕과 자식이 부모

에게 보답해야할 효행에 관한 것만을 정리한 것이다.석가의 여러 제자 중 가장

총명한 아난타가 글을 썼다고 한다.글의 말미에 부처가 이 경을 ‘父母恩重經’이

1)이기문(1994),｢국어사개설｣,탑출판사,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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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명한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佛說’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아란

이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2)

본고에서는 ｢父母恩重經諺解｣의 많은 이본 중 喜方寺本(1592)과 龍珠寺本

(1796)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喜方寺本은 1592년에 경상북도 소백산 희방사에서 판각된 것이다.가람문고에

소장되었고,앞 선 시기에 판본들과 판식이 동일하다.자체가 비교적 고르고 가

늘며,삽화는 생략된 부분이나 다른 것으로 그린 부분 등이 나타난다.본문 26장

중 5,6,11,12,25,26등이 낙장이며,시주명,간기,각수명 등 1장으로 모두 27

장이다.‘ㅿ’은 자주 쓰였으며,‘ㆁ’과 방점이 약간 나타난다.3)喜方寺本은 복각된

것이기는 하나 원간대로 복각하지는 않은 듯하고,시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연

구 자료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希方寺에서 멀지 않은 죽령은 예부터 충청도

와 경상도는 물론 강원도를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였기 때문에 喜方寺本은 언어

지리적으로 보아서도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그러므로 ｢父母恩重經諺解｣의 喜

方寺本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龍珠寺本은 가장 널리 알려진 恩重經의 하나로 正朝 20년에 수원 龍珠寺에서

刊行되었다.이 책의 판본은 他本들과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며 諺解도 완

전히 새롭게 되어 있다.앞에 漢文本,뒤에 諺解本으로 되어 있고,漢文本은 과판

2장,도면 7장,본문 22장으로,諺解本은 본문 49장으로 되어 있다.他本들은 한

문단이 끝나면 언해가 삽입되는 식의 기술을 했는데 이 책은 한문본과 언해본을

완전히 구분하였다.그리고 한문본은 그 내용을 분절한 다음 각기 註譯文을 넣었

으며 諺解本은 한글로 원문을 전사하고 토를 붙인 후 諺解文을 실었다.註譯은

諺解文 속에 작은 글씨로 기록하였다.4)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은 번역 양상이나 어휘 사용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龍珠寺本의 경우 諺解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 있으며 두 판본의 간행 시기도

200년 이상 차이가 난다.喜方寺本은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龍珠寺本은 근대

국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비교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양 이본에

2)전광현(1986),｢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해제,태학사,p.1.

3)전광현(1986),위의 책,p.6.

4)전광현(1986),위의 책,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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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표기법,음운,문법,어휘 등을 검토하고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바뀌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우선,표기법에서는 초‧중‧

종성에서 사용된 자모들을 살펴보고 표기상의 특징들을 찾는다.둘째,음운에서

는 각 異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변화 양상에 대해 살핀다.셋째,문

법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父母恩重經諺解｣에 사용된 조사와

어미들을 비교․정리한다.넷째,어휘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의미변화와 어형

변화 등을 검토하고 각 이본에서 보이는 어휘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에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이본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비교․연구

를 통해 후기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어지는 국어사적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선행 연구 검토

｢父母恩重經諺解｣는 시기별,지역별로 많은 이본일 가지고 있다.이들에 대한

연구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본고에서는 국어학

분야의 연구만을 살펴본다.

방옥산(1976)5)은 통도사 장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음운

현상 및 표기법을 고찰하였다.표기에는 ‘ㅿ’,‘ㆁ’,‘ㆍ’등이 나타났으며,음운에는

자음동화,모음조화 파괴,원순모음화 등을 발견하였다.황홍주(1989)6)는 ｢父母恩

重經諺解｣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언해되고 간행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16세기 중

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간행된 문헌 중 7개의 이본을 선정하였다.이들에서 나

타난 표기,음운,통사를 비교하여 각 이본에서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예들을 정

리하고 차이점을 밝혔다.최홍렬(1990)7)은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들 중 松廣寺

本과 南高寺本을 선정하여 표기,음운,형태,어휘를 비교연구 하였다.松廣寺本

은 16세기 중엽의 표기 형태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데 반하여,南高寺本은

5)방옥산(1976),“부모은중경의 고찰<국학어> :음운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국어국문학 1｣,동

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pp.226～241.

6)황홍주(1989),“ 불설대보父母恩重經諺解 의 국어학적 연구 :이본 비교를 중심으로”,단국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최홍렬(1990),“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송광사본과 남고사본의 이본 비교를 중심으

로”,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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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엽의 여타 문헌이 보여주는 표기 형태보다 더 보수성을 띠고 있음이

나타났다.신중진(1996)8)은 율사본 ｢父母恩重經諺解｣를 송광사본,喜方寺本,간기

미상본 간의 이본관계를 밝히고,표기,음운,문법,어휘에서 나타나는 국어사적

특징을 연구했다.유필재(1997)9)는 당시 ｢父母恩重經｣의 최고본으로 알려졌던 동

경대학교 문학부 소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화장사본을 직접 확인하고 화장사본

에서 보이는 성조표기에 대해 연구하였다.하나의 어절에 대해서 한 음절에 거성

혹은 상성만이 표기 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중세국어의 성조 표기에서 각 어절

에 나타나는 최초의 거성 혹은 상성의 위치와 일치함을 밝혀냈다.최송이(200

3)10)는 완주본11)과 龍珠寺本을 비교 연구하였다.두 이본의 한문본과 언해본을

비교하면서 한자 사용의 차이와 번역 양상의 차이를 밝혔으며 언해표현을 비교

하였다.비교적 어휘와 한자 번역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호권(2005)12)은

｢父母恩重經諺解｣의 판본들을 한문 원문을 초역한 것과 완역한 것으로 나누고

초역한 것을 정밀한 계통 수립을 위하여 다시 초역판계,조원암판계,금산사판계,

진정사판으로 나누었다.이 초역판계 이본들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음운과 표기

법,어휘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 판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했다.정

재영(2005)13)은 불갑사 소장의 화암사판에 기입된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다.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문은 기본적으로 音讀口訣이지만 부분적

으로는 석독구결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라도 완주에서 간행된 여승구 소장

본14)보다 더 많은 16세기 후반의 전라도 방언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

다.윤가영(2005)15)은 ｢父母恩重經諺解｣의 松廣寺本만을 가지고 표기법,음운,문

법 등을 검토하였다.松廣寺本은 16세기 중반 국어의 특징이 나타나며,앞선 문

헌의 영향을 많이 입었음을 밝혔다.이경희(2006)16)는 이본들 중 松廣寺本,喜方

8)신중진(1996),“율사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국어학적 고찰”,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29～254.

9)유필재(1997),“화장사판 ≪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진단학보｣,진단학회,pp.227～237.

10)최송이(2003),“ 부모은중경 의 언해본 비교 고찰”,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송일기(2001)는 전북 완주에서 ｢父母恩重經｣諺解本을 발견하고,이것을 ‘초역본’이라 명명하였

다.그러나 최송이(2003)는 이를 완주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완주본’이라 명명하였다.

12)이호권(2005),“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에 대한 연구 :초역판 계통의 유간기 판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제40집,pp.65～87.

13)정재영(2005),“불갑사 소장의 화암사판  부모은중경 에 대하여 :이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

과 언해문을 중심으로”,｢영남학｣제9호,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pp.211～244.

14)최송이(2003)는 이를 ‘완주본’이라 명명했다.

15)윤가영(2005),“<父母恩重經諺解>(송광사본)의 국어학적 연구”,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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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本,龍珠寺本을 중심으로 표기,음운,문법,어휘를 비교하여 국어 변화 모습을

살피고자 하였으며 이본 간의 번역 양상을 비교 연구하였다.대체로 다양한 접근

으로 국어학적 연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음운․문법․어휘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16)이경희(2006),“<父母恩重經諺解>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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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표기의 비교

｢父母恩重經諺解｣의 표기에 있어서 喜方寺本은 16세기 후반의 특징들을 보이

고 있고,龍珠寺本은 18세기 후반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이 장에서는 초성,중

성,종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연철과 분철 표기를 비교하여

논하도록 하겠다.喜方寺本에서 약간의 방점이 나타나긴 하나 이는 매우 적은

양이며 표기의 보수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도

록 한다.

1.초성 표기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인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의 초성 표기를 살펴보면,양

異本 모두 현대 국어에 쓰이는 14자음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

ㅌ,ㅍ,ㅎ’이 다 사용되고 있다.

훈민정음의 본문인 ｢예의(例義)｣에는 17자의 초발성자(初發聲字)가 예시되어

있다.初發聲字를 살펴보면,위에서 언급한 14자음 외에 ‘ㆁ,ㆆ,ㅿ’이 있다.｢父

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에는 초성에 ‘ㆁ,ㆆ’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ㅿ’의 사용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ㅿ’은 훈민정음에 불청불탁의 반치음으로 규정되어 있다.‘ㅿ’음은 후술하겠지

만,喜方寺本의 몇몇 어휘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龍珠寺本에서는 ‘ㅿ’음이 사용

되지 않았다.

(17a),가이(17b),(7b),어버(13b),아(14b),(15a),아오니(17b),

브텨(21a),엇뎨야(3b),이슥게(17b),이제(17b)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ㅿ’은 여러 어휘에서 사용되었으며,강세조사 ‘-’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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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ㅳ 

ㅄ  것,긔디,디,다가

-,가싀여, 거슬,여,어,

호며,슬,가져,러졋다가,며,

실제

ㅶ 며 이고,저

ㅺ
-,틔,년,잠,,지럼,블

,여,-,락

-,,치며,처-,년,짓-,

물,지람,여나,-,-지,

불,코,쇠치

ㅼ ,년,,해,

,,,,,,러져,글,

로도다,나-,라가,치고,러져,

러지-

ㅽ ,디니 ,,혀나여

ㅾ 긔지

초성 표기에서 喜方寺本과 龍珠寺本 모두 각자병서나 합용병서를 찾을 수 있

다.먼저 합용병서의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喜方寺本에서는 ‘ㅳ,ㅄ,ㅶ,ㅺ,ㅼ,ㅽ’이,龍珠寺本에서

는 ‘ㅄ,ㅶ,ㅺ,ㅼ,ㅾ’이 표기에 사용되었다.전체적으로 볼 때 ‘ㅂ’계 합용병서보

다 ‘ㅅ’계 합용병서가 많이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합용병서 표기들 중 ‘ㅳ’은 喜方寺本에서만,‘ㅾ’은 龍珠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喜方寺本에서 ‘ㅳ’이 사용된 단어는 ‘’뿐인데 이는 龍珠

寺本에서는 ‘’으로 쓰이고 있다.‘’은 18세기 중엽까지의 문헌에서,‘’은 18세

기 후기의 문헌에서부터 발견되는데 이는 16세기에는 주로 사용되던 ‘ㅳ’이 18세

기 이후부터는 ‘ㅼ’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7)龍珠寺本에서 ‘ㅾ’의 용

례는 ‘긔지’하나 뿐이다.이는 喜方寺本에서는 ‘긔지’로 표기되고 있다.‘긔

다’는 ｢해동가요｣(1763),｢경신록언석｣(1880),｢아학편｣(1908)18)등에서 발견된다.

17)박병채(1989),｢국어발달사｣,세영사,pp.139～140에 의하면 합용병서는 ㅅ계와 ㅂ계로 나뉘는

데,이들 모두를 후두화음이다.ㅅ계와 ㅂ계 모두 어원론적으로 2음절이었으며,ㅂ계가 ㅅ계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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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5․16세기 문헌에서 주로 사용되던 ‘긔다’가 18세기 이후부터는 ‘

긔다’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19)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에는 각자병서도 사용되었다.

喜方寺本 :따,싸홈하며,써 닐그며

龍珠寺本 :쓔시,쓴거슬,씻가싀,몹쓸

각자병서로 喜方寺本에서는 ‘ㄸ,ㅆ’이 사용되었고,龍珠寺本에서는 모두 ‘ㅆ’이

사용되었다.이들 모두를 각자병서로 볼 수도 있지만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각자

병서 표기는 ㅅ계 합용병서로도 해석할 수 있다.20)

喜方寺本에서 ‘ㄸ’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따(地)’가 그 예인데 이는 ‘ㄸ’

의 잔존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의 오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 각자병서는 15세기까지 ‘ㄲ,ㄸ,ㅃ,ㅆ,ㅉ’이 존재했었지만 ｢圓覺經諺解｣

(1465)이후로 각자병서는 ‘ㅆ’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또 喜方寺本에서 ‘地’를

‘따’와 ‘’를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다.실제로 각자병서에서 ‘ㄲ,ㄸ,ㅃ’은 관형형

어미 ‘-ㄹ’뒤에서 전청음이었던 것이 전탁음으로 바뀌어 실현되었다.21)

같은 판본 내에서 합용병서와 평음이 혼용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喜方寺本 :구짓고(13b) 지럼믈(16a)

龍珠寺本 :짓고(27a) 지람은(32a)

喜方寺本에서는 ‘짓-’과 ‘구짓-’을 혼용하였으나 龍珠寺本에서는 모두 ‘짓-’

으로만 표기되었다.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비교해 보면,위의 ‘짓-’의 경우처럼 평음이 경음화

18)남광우 편(2011),｢고어사전｣,교학사,p.989.

우는 듯 긔는 듯 (해동가요),문득 긔여 오 (경신록언석31),긜 빈 :嚬 (아학편하3)

19)이기문(1994:p.196)에 의하면 ‘ㅾ’은 중세국어에서 표기되지 않고,18세기말에 간행된 ｢倭語類

解｣에서부터 나타난다.

20)김성규(1996),“중세국어음운”,｢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Ⅰ｣,국립국어연구원,pp.17～18

에 보면,경음계열이 국어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표기에서만 없어진 것이다.16세기에 들어서

면서 ‘ㅆ’이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데,이 ‘ㅆ’은 ‘ㅺ,ㅼ,ㅽ’등과 같은 ‘ㅅ’계 합용병서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각자병서가 다시 사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1)위의 책,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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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상을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다.

喜方寺本 龍珠寺本

싯노라 니(9b) → 씻가싀(17b) 가싀여(18a)

애긋도다(10a) → 애처지도다(19a)

서거(14b) → 어(29b)

듣글(15b) → 글(12b) (46b)

위의 예들처럼 몇몇의 어휘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 언어로의 변화 양상으로

경음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2.중성 표기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에 나타나는 중성표기를 정리해보면,양 이본 모두에서

‘ㆍ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ㅛ ㅕ ㅠ ㅢ ㅐ ㅔ ㅝ ㅟ ㅘ ㅖ ㆎ’가 사용되었다.

양 이본 모두 15세기 국어의 7단모음 체계와 그 밖의 이중모음을 그대로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서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ㆍ’를 사

용한 예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喜方寺本 龍珠寺本

‘ㆍ’

사마다,절시니잇고,,

호라,,남,고,식,

매,이예,…

,졔,거려,,사이,

아비,공경니,절시니잇고,

,고되,나희,…

‘ㆎ’

사,의,니샤,-,녀

이,이,이실,뎌,오,

여,나,회,…

더니,말,여,,여러

,드러,연지,, 속에,

장,아,…

‘ㆍ’가 많은 어휘들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만,‘ㆍ’의 사용에 있어 두

판본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 용례들 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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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ㄷ’ 龍珠寺本 ‘ㅅ’

(4b)

묻디(16a)

(8b)

뭇기(31a)

喜方寺本 龍珠寺本

고(2b) → 르며(4b)

(8b) → 른(15b)

서(13b) → 서로(27b)

도(15a) → 도적(30a)

위의 예들에서 보면 喜方寺本에서 나타났던 ‘ㆍ’가 龍珠寺本에서는 제 2음절에

서 ‘ㅡ’,‘ㅗ’,‘ㅓ’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ㆍ’의 변모양상에 관해서는 다

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3.종성 표기

15세기 訓民正音 본문은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지만 解例 終聲解는 종성을

사실상 8자 체계로 규정하였다.22)즉,음절 말에 ‘ㅂ,ㄷ,ㄱ,ㅅ,ㅁ,ㄴ,ㆁ,ㄹ’

등 8가지 자음이 종성에 나타난다.종성에서 ‘ㅅ’과 ‘ㄷ’이 변별성을 가지면서 음

운론적 대립을 이루었던 것이다.그러나 16세기 초기부터 ‘ㅅ’과 ‘ㄷ’의 중화로 인

한 변별적 기능의 상실이 시작되었다.이는 곧 종성 ‘ㅅ’과 ‘ㄷ’의 혼기로 이어지

고,17세기를 거쳐 18세기까지 이어져 결국 7종성법이 나타나게 된다.23)

종성 표기에서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의 특징을 살펴보면,첫째로 喜方寺本은 8

종성법을 따르고,龍珠寺本은 7종성법을 따른다.즉,말음에서 喜方寺本은 ‘ㄷ’과

‘ㅅ’이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龍珠寺本에서는 말음 ‘ㄷ’을 ‘ㅅ’으로 통일하여 쓰고

있다.

22)이기문(1994),앞의 책,p.117.

23)전광현(1997),“근대 국어 음운”,｢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근대국어｣,국립국어연구원,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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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17a)

몯야(17b)

받고(19a)

듯고(33b)

못여(34a)

밧아(40b)

위의 예를 통해 16세기까지는 ‘ㄷ’과 ‘ㅅ’이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18

세기에는 변별적 기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즉,喜方寺本에서는 ‘ㅂ,ㄷ,ㄱ,

ㅅ,ㅁ,ㄴ,ㆁ(ㅇ),ㄹ’이 음절 말에 사용되었고,龍珠寺本에서는 ‘ㅂ,ㄱ,ㅅ,ㅁ,

ㄴ,ㅇ,ㄹ’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龍珠寺本에서는 음절 말에 위 7종성 외에 ‘ㅍ’이 사용된 예가 보인다.

‘깊허(19b)’가 그것이다.이는 龍珠寺本의 필자가 형태소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같은 문헌에서 나머지는 ‘깁허’로 사용되고 있어 8종

성법을 따르고 있다.

둘째,龍珠寺本에서는 겹받침이 사용되었으나 喜方寺本에서는 겹받침이 사용되

지 않았다.

龍珠寺本 :넓지(3a),여(5b),셟기(6a),거듧(44b)

흙(31a),닑으며(40a),얽어(47b)

喜方寺本에서 특이한 점은 여듧(3b)과 여(10a)에서 ‘ㄼ’이 병서되지 않고 ‘ㄹ’

과 ‘ㅂ’이 상하로 표기되어서 종성이 두 개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그러므로

이들은 겹받침으로 보기 어렵다.이는 8종성법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

할 수 있다.또 喜方寺本에서 ‘셟다’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의 경우 대체로 연철

표기 되면서 어간 ‘셟-’에 삽입모음 ‘오/우’가 개입되고 ‘ㅂ’이 탈락하여 ‘셜워(희

3b24))’와 같이 표기되고 있다.또 어간 ‘셟-’과 어미 ‘도다’가 만나 연철 표기 되

면서 ‘셜다(희10a)’로 표기하고 있어 ‘셟-’에서 종성으로 ‘ㄼ’을 볼 수는 없다.

龍珠寺本에서 겹받침은 위의 용례와 같이 ‘ㄼ’과 ‘ㄺ’이 사용되었다.

24)판본 구분을 위하여 喜方寺本은 ‘희’로,龍珠寺本은 ‘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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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喜方寺本에서는 ‘ㆁ’이 사용되었으나 龍珠寺本은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

다.

샤(1a),스(1b),(1b),(1b),젼(2a),이(2b),사고(2b),단

여(2b)

‘ㆁ’이 사용된 용례는 위의 예들뿐이다.이처럼 ‘ㆁ’은 몇몇 어휘에서 나타나며,

喜方寺本의 처음 몇 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ㆁ’은 16세기에 종성에 국한하여

쓰이거나 ‘ㅇ’과 혼동되어 쓰였다.17세기 문헌에 받침으로 쓰인 ‘ㆁ’의 예가 보이

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ㅇ’에 합류되었다.25)喜方寺本에서도 몇몇 어휘에

서만 ‘ㆁ’을 종성으로 사용하였고,거의 모든 종성에서 ‘ㅇ’이 사용되었다.

넷째 喜方寺本에서 ‘ㅅ’이나 ‘ㄱ’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으

로 비음화 하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ㄱ)모딘 업 진(희10b)

(ㄴ)몽 라도(희16a),몽 (희17a)

(ㄷ)즌 룸 은(희8b)

(ㄹ)디 몬하고(희8a)

(ㄱ)은 음절말 자음 ‘ㅅ’이 후행하는 자음의 영향으로 비음화되어 ‘ㄴ’으로 표

기 되었고,(ㄴ)은 음절말 자음 ‘ㄱ’이 ‘ㅇ’으로,(ㄷ)은 ‘ㅂ’이 ‘ㅁ’으로 표기된 예이

다.그런데 (ㄹ)의 경우에는 후행하는 어두 자음이 비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ㅅ’이 비음인 ‘ㄴ’으로 표기 되었다.이는 喜方寺本의 필자가 소리 나는 음을 충

실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연철 ․ 분철 표기

25)이상녀(2002),“가례언해의 음운론적 연구”,한말연구 제11호,박이정,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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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ㄱ받침 주근(2b),머거셔(8a),시글(9a),…

ㄴ받침
아라니과(1b), 녀이(2b), 아라니

(2b),녀이(2b,3b),…

ㄵ받침 안즈매(20b)

ㄷ받침 디(3b),… 바다(32b)

ㄹ받침 뎌(3a),드라(3b),리면(4a),…
드르니(1a),머러(3a),아르미(3a),기

리(25b),…

ㄺ받침 닐그며(3a),… 불근(17b)

ㄼ받침 셜다(10a) 바(11b)

ㅁ받침
사(1a),모민(2b),미(3b),나

호매(3b),…

어려오미(13a),무셔오미(13b),슬푸

미(14b),랑미(15a),…

ㅂ받침 눈서븐(9b),니브며(15a),…

연철 표기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

사나 어미가 오면 앞의 자음 곧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철되는 것을 말

한다.명사와 조사,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어형의 표기에서 적용된

다.분철표기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

미가 연결될 경우에 체언이나 어간의 끝자음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연철하

지 않고,현대 정서법과 같이 분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표기법은 16세기

에 들면,혼란과 변화가 일어나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

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이중으로 표기되는 일이 16세기 초반의 문헌부터 나타

난다.분철과 연철의 중복인 것인데,이를 중철이라 한다.근대국어 표기법은 명

사의 어간과 조사를 분철하여 표기하려는 의식이 뚜렷이 나타난다.이러한 경향

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났지만,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뚜렷해진다.26)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異本 모두에서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가 나타난다.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철표기>

26)안병희․이광호(2009),｢중세국어문법론｣,학연사,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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ㅄ받침 업스니라(3b),업스며(7a),… 업스니(13b),업서(25b),…

ㅅ받침 거슬(8a),지슨(23b),…
이러트시(1a),져슬(5b),거시(8b),마

슬(10a),깁오슬(12b),…

: : :

喜方寺本 龍珠寺本

ㄱ받침 은덕을(22a),디옥의(22b,23b)
죽은(4b),은덕은(6a),식을(6b),먹

여(16b),…

ㄴ받침 은이라(7b),셰존이(24b)
아란이(1a),셰존아(2a),두 분을(4a),

업산이라(10b),…

ㄹ받침 불여(14b),아(19a)
에(6b),눈물이(13b),날에(14a),

발이(17a),…

ㅁ받침
일홈이라(1a),남으로(2a),몸을(2a),

사이(2a),…

ㅂ받침
도읍이라(1a), 계집의(4a), 법을

(27b),닙어(29a),…

ㅅ받침
밧아(25b),곳으란(26a),벗을(28a),

…

<분철표기>

喜方寺本에서 연철 표기는 그 양이 너무 많아 몇 가지만 용례를 들어보았다.

16세기 후기에 간행된 喜方寺本에서는 연철 표기가 분철 표기에 비해 우세하다.

분철 표기에서 ‘ㄱ받침’과 ‘ㄴ받침’에서는 체언과 조사가 만났을 때 분철 표기가

되었다.‘ㄹ받침’의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분철 표기되었다.

龍珠寺本에서는 연철 표기도 많이 나타나지만 분철 표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

다.이는 형태소를 분석하려는 문법의식 때문으로 보인다.위의 분철표기 외에

분철 표기에 철저하게 치중한 나머지 과도 분철된 예들이 있다.

무덕이(3a),길으고(5b),먹음고(13b),넉여(15a),넉이(16a),금음(30b),임의(32a),

실어곰(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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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용례들은 龍珠寺本의 분철의 예들 중 한 형태소 안에서의 자음까지 앞음

절의 받침으로 표기하면서 과도분철이 된 것들이다.

喜方寺本과 龍珠寺本 모두에서 중철 표기된 예들도 찾을 수 있다.

먼저 喜方寺本에서 찾을 수 있는 중철 표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의 중철 표기>

옥긔(14b) 덕기(17a) 복글(22b) 디옥긔(24a,24b) 덕고로(24b)

<‘ㄴ’의 중철 표기>

은니라(8a,9a,9b) 은니(8a,9b) 은(17a,18a,18b,19a,19b,20b,21b,22b,24b)

얼운니(13b) 니다가(14b) 면(23b) 슈미산(18a)

운(18b) 죄인니로쇠이다(17b)

<‘ㄹ’의 중철 표기>

흘로미(7b) 말(13b)

<‘ㅁ’의 중철 표기>

지럼믈(16a)

喜方寺本의 중철표기는 대체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많이 보인다.

龍珠寺本에서 중철 표기된 예들을 찾아보면,다음과 같다.

지(8b),깁프매(15a),츠믈(20b),좃차(30a),긋처져(30a)

(7a),직희고(12a),깁허(18a),놉흔쳬(27b),둣덥허(28a),갑흐리잇고(40a)

위 龍珠寺本의 용례들을 살펴보면,앞서 본 喜方寺本의 중철표기와는 차이가

있다.喜方寺本의 중철 표기는 어간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

에 한 번 더 나온 것이라면 龍珠寺本에서의 중철 표기는 재음소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6 -

Ⅲ.음운의 비교

양 이본에서 보이는 음운은 표기의 보수성이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시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 장에서는 양 이본에 나타난 ‘ㆍ’음의 동요,모음조화 붕

괴현상,원순모음화,‘ㅿ’의 소실,구개음화,경음화,격음화,‘ㄱ’탈락 현상,어중

모음 간 ‘-ㄹㄴ-’현상을 비교해 보겠다.

1.‘ㆍ’음의 동요

‘ㆍ’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뿐만 아니라 격조사와 용언의 어미 등에서 광범위

하게 나타나며,출현하는 빈도수가 다른 음소와 비교하여 아주 높은 모음이었다.

‘ㆍ’음이 근대국어에 와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ㆍ’음에 대한 소리 값에 대하여 학

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분분하다.일반적으로 ‘ㆍ’음은 ‘ㅏ’와 ‘ㅡ’의 간음 또는 ‘ㅏ’

와 ‘ㅗ’의 간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ㆍ’는 중세국어 모음체계에서 가장 다양한 음운변화를 보이는 모음이라 할 수

있다.중세국어의 ‘ㆍ’는 현대국어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ㆍ>ㅏ[a] ㆍ>ㅡ[ɨ] ㆍ>ㅓ[ə]

ㆍ>ㅜ/ㅗ[u] ㆍ>ㅣ[i] ㆎ>[i],[e],[ɛ]27)

‘ㆍ’의 소실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ㆍ’음의 소실기가 대

략 17세기라고 보기도 하고,1780년경에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라고도 한다.｢역

어유해｣가 간행된 숙종16년(1690)까지 100년간 ‘ㆍ’음 소리의 소실은 끝났다고도

하며,음운 /ㆍ/음의 제 1단계소실은 16세기 후반에,제 2단계 소실은 18세기 후

반에 각각 완성되었다고도 한다.28)이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ㆍ’는 17세기를 거

27)백응진(1999),｢한국어 역사음운론｣,박이정,p.333.

28)최홍렬(1990),앞의 논문,p.35에서 이숭녕,허웅,최현배,이기문의 견해를 재인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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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ㄱ)ㆍ>ㅡ 고(2b)

가리잇고(3b)

드며(3b)

사(4a)

엿도다(7a)

(8b)

야(10a)

(15a)

노더니(17b)

갑리잇고(24b)

르며(4b)

가프리잇고(6a)

드르며(6b)

사의(7b)

득도다(13b)

른(15b)

트니(19a)

을(30a)

노듯더니(34a)

가프리잇고(44a)

(ㄴ)ㆍ>ㅗ 서(13b)

도혀(13b)

(24a)

서로(27b)

도로혀(28a)

로(43a)

(ㄷ)ㆍ>ㅓ 다(4b)

도(15a)

나(4a)

나(7b)

다섯(8a)

도적(30a)

나제(7a)

날에(14a)

(ㄹ)ㆍ>ㅏ 람(14b) 바람(29b)

쳐 18세기이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喜方寺本에서는 대체로 ‘ㆍ’의 동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龍珠寺本에서

는 ‘ㆍ’의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ㄱ)은 ‘ㆍ’음이 ‘ㅡ’로 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5세기와 16세기 사이

에 ‘ㆍ’는 비어두음절에서 ‘ㅡ’로 합류되는 양상을 보인다.‘사 → 사의’의

경우 조사 ‘’가 ‘의’로 변하면서 연철 표기 되었던 것이 분철 표기되었음도 확

인된다.

‘ㆍ’는 15세기부터 비어두음절에서 ‘ㅗ’로도 변하는 데 (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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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스(1b)

여듧(3b)

쇠술위(24a)

스(2a)

여(5b)

쇠수(43a)

‘ㆍ’가 ‘ㅓ’로 중화되는 음운변화 또한 (ㄷ)에서 확인할 수 있다.‘나,나’에

서도 조사였던 ‘’가 ‘나제,날에’의 ‘에’로 변하였는데 ‘날에’의 경우에는 ‘ㆍ’의

음운변화와 함께 분철 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ㄹ)은 ‘ㆍ’가 ‘ㅏ’로 중화된 예인데 어두음절에서 ‘ㆍ’가 소실되었다.

그런데 喜方寺本에서는 보이지 않던 ‘ㆍ’가 龍珠寺本에서 비어두음절에 나타나

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ㆍ’음의 동요에 대해 살펴보았다.‘ㆍ’음의 동요는 15세기에 비교적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를 흔들어 놓았다.이 절에서 보인 용례들에서도 모음조화

의 붕괴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모음조화 붕괴

알타이계 언어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진 모음조화는 한 단어의 내부나 어절 구

성 시에 상대적으로 성질이 가까운 모음끼리 서로 연결되려는 일종의 모음동화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한 단어 안에 양성모음 또는 음성모음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공존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중성모음은 어느 것과도 연

결될 수 있었다.29)

양성모음 ㆍ ㅗ ㅏ

음성모음 ㅡ ㅜ ㅓ

29)박병채(1989:151)는 중성모음 ‘이’는 양성모음과 중성모음의 대립에서 벗어나며,현대국어와

달리 대개 양성모음과 어울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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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모음 ㅣ30)

모음조화는 한 단어의 내부에서 또는 체언을 잇는 조사와 용언의 어간에서 일

어난다.한자어의 경우는 그 구성에서 애초 모음조화의 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소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실 이러한 대립을 가능케 하는 음운론적 자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

진 것이 없다.다만 양성으로 분류되는 모음들은 저모음 계열에 들고,음성으로

분류되는 모음들은 고모음 계열에 든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31)

모음조화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엄격히 지켜졌던 것으로 추측되지만,정음

이 창제되던 1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2)모음조화의 파괴는 16세기 이후로 더욱 확산되는데,한

단어 내부에서조차 원래 양성모음이었던 것이 음성모음화한 예를 곧잘 찾아볼

수 있다.33)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모음 조화를 보이는 조사나 어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그 원인은 ‘ㆍ’의 제1단계변화,의도법 어미 ‘-오/우-’의 소멸,문법 형태

소의 단일화 등 음운론적․형태론적 변화들 때문이었다.이러한 변화 결과,이분

법적 대립에 기초한 모음체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모음조화의 파괴는 더욱 가

속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34)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에서도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있는 양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30)이기문(1994),앞의 책,p140.

31)김종훈 외(2008),｢한국어의 역사｣,집문당,p.172.

이기문(1994:141)은 양성모음은 후설모음으로,음성모음 전설모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32)박병채(1989:151)는 15세기에 모음조화에 어긋나는 쓰임이 없지 않으나 비교적 엄격하게 지

켜졌으며,16세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문(1994:141)은 15세기 중엽의 모음조화는 명사와 동사 어간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지

켜졌으나 어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사’(人)의 대격형에 ‘사’과 ‘사믈’,‘닞-’의

활용형에 ‘니즈니’와 ‘니니’가 공존하였는데 이들이 모음조화 규칙에 어긋난 것이다.이는 15세

기 이전,국어의 엄격한 모음조화 규칙에서는 중립모음만으로 된 어간은 음모음의 어미를 취했

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33)김종훈 외(2008),위의 책,p.173.

34)박병채(1989:152)는 이들의 변화는 대개 음성모음 쪽으로 이루어져,이후 형식소에도 음성모

음이 비교 우위를 보인다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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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ㄱ) 의(1b)

나의(2a)

젼의(2a)

(2b)

남의(2b)

이의(2b)

뎌(3a)

이예(3b)

:

남으로(2a)

(2a)

에(2b)

아르미(3a)

나의(3a)

연지(4b)

말을(6a)

아은(7a)

:

(ㄴ) 오듸(1b)

나건디(2a)

므겁고(3a)

가븨여우니라(3b)

여(4a)

듯도다(7a)

더니라(9b)

여도(10b)

:

거려(2a)

더니(2a)

드러(4a)

가브여오니라(4a)

르며(4b)

트니(4b)

위여(6b)

득도다(13b)

:

(ㄱ)은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 모음조화가 붕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고,

(ㄴ)은 용언의 어간과 활용 어미 사이에서 붕괴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

다.

이 장에서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의 모음조화 붕괴의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喜方寺本에 비해서 龍珠寺本의 모음조화 붕괴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喜方寺本에서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예들도 찾을 수 있다.

절시니잇고(1b),모도다(2a),호라(2b),가리잇고(3b),……

사(1a),둘희(2b),남(2b),(8b),눈서븐(9b),……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喜方寺本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진 예들을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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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ㄱ) 므겁고(2b)

플 (4a)

눈므리(7a)

슬픈(7b)

믜여(9a)

믈(17a)

그믈(17a)

블(23b)

블(23b)

무겁고(4a)

풀(7a)

눈물이(13b,44a)

슬푸미(14b)

뮈워(17a)

물(33a)

그물(42a)

불(42a)

불(42a)

으나 양 이본 모두에서 모음조화 붕괴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龍珠寺本에서는

喜方寺本에 비해 모음조화 붕괴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비후설모음으로 평순모음인 ‘ㅡ’가 ‘ㅁ,ㅂ,ㅍ’등 순음 아래에서

안정된 원순모음 ‘ㅜ’로 조음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는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모음

변화에서 주목할 점으로,중세국어에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었던 음절 ‘므,브,

프’와 ‘무,부,푸’등의 대립이 없어지게 되었다.실제로 이와 같은 대립에 의하

여 각각 다른 어휘로 나뉘어졌던 단어들이 외형상으로는 동음이의어를 이루게

되었다.원순모음화는 문헌상으로는 17세기 말에 간행된 ｢역어유해｣(1690)에서

확인된다.따라서 이 순음화는 17세기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5)

우선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된 어휘들을 찾아 비교해 보

면,다음과 같다.

35)안병희․이광호(2009),앞의 책,pp.67～68

이 책에서는 ‘ㅡ >ㅜ’현상을 순음화라 명명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원순모음화로 명명한다.

박병채(1989:152)는 원순모음화가 15세기 문헌에서 ‘브르다>부르다,픔다>품다,어듭다>어둡

다’등의 진행이 확인되지만 원순모음화가 근대국어에서 크게 활발해졌다고 본다.

백응진(1999:321)은 ‘ㅡ’의 원순화는 고립적으로 독자적인 음운 변화라기 보다는 ‘ㅡ’의 상승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ㅡ’나 ‘ㆍ’가 원순화되어 ‘ㅗ’나 ‘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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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동(23b) 불동(42b)

(ㄴ) 무거운(7a)

람 불여(14b)

붓그러(15b)

무거온(25b)

바람이 부러(29b)

붓그려여(31a)

(ㄷ) 브효(13a,16b,17a,23b,24a) 블효(33a)

불효(27a,32a,41a,43a)

(ㄹ) 무르녹게(4b)

무로녹도다(17b)

*므르녹다 >무로녹다

(ㄱ)은 喜方寺本에서는 평순모음이던 것이 龍珠寺本에서는 원순모음화된 예들

이다.(ㄴ)은 喜方寺本과 龍珠寺本 모두에서 원순모음화된 예들이다.위의 예들을

통해 喜方寺本에 비해 龍珠寺本에서 원순모음화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뿐

만 아니라 喜方寺本에서 원순모음화가 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어 이미 16세기부

터 원순모음화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ㄹ’이 종성에 첨가되는 표기양상을 보

인다.‘브효’는 ‘블효’로 사용되기도 했는데,‘브효’는 ｢飜譯小學｣(1518)등에서,‘블

효’는 ｢釋譜詳節｣(1449)과 ｢小學諺解｣(1586)등에서 발견된다.喜方寺本에서는 ‘브

효,브효니’로,南高寺本(1741)에서는 ‘블효니’로,龍珠寺本에서는 ‘불효,

불효니’로 표기되었다.龍珠寺本에서는 ‘블효’와 ‘불효’의 혼기양상도 보인다.

종합해보면,‘불효’는 ‘블효’의 원순모음화로 볼 수 있다.南高寺本과 龍珠寺本의

판각 시기가 약 50년 정도 차이 나는데,南高寺本에서는 원순모음화가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이는 南高寺本이 언어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전의 판

본을 복각하는 과정에서 보존적인 표기를 하였기 때문이다.36)南高寺本에서의

‘블효’가 이전 표기에 대한 보존성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면,喜方寺本의 ‘브효’가

한자음에 충실하기 위한 표기인 ‘블효’로 변하였고,龍珠寺本에서는 ‘불효’로 원순

모음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龍珠寺本에서는 위의 예들 말고도 원순모음화 된 어휘들을 더 찾을 수 있다.

36)최홍렬(1990),앞의 논문,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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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루녹아(43a)

푸러(6b)

무겁기(12b)

물드르니(19b)

푸른(17b)

붓고(19b)

품어(29b)

져물게야(30b)

불너(34a)

붓고(42a)

*플다 >풀다

*므겁다 >무겁다

*믈들다 >물들다

*프르다 >푸르다

*븟다 >붓다

*픔다 >품다

*져믈다 >져물다

*브르다 >부르다

*븟다 >붓다

(ㅁ) 알푸물(25b)

알프물(37a,42b)

괴로오물(26a,45a)

물(29a)

넉이물(29a)

각물(29b)

더워하물(30b)

뫼시물(30b)

목르물(31b)

(ㅂ) 눈믈을(6a)

믈(19b)

블슌이며(27a)

더브러(29b)

(ㄹ)과 (ㅁ)은 龍珠寺本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된 어휘들이다.(ㄹ)은 주로 용언

의 어간들이 원순모음화 한 것들이고,(ㅁ)은 용언들이 명사형으로 바뀌고 조사

와 결합한 어휘들이 연철표기 되는 과정 중에 원순모음화 된 것이다.

원순모음화가 활발했던 龍珠寺本에서 원순모음화 되지 않은 어휘들도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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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믈(40a)

베프고(49a)

믈너나다(49a)

(ㅅ) 그르믈(28a)

괴로오믈(43a)

즐거우믈(45a)

치시믈(47b)

(ㅂ)은 용언의 어간이나 체언에서,(ㅅ)은 용언의 명사형과 조사가 결합한 것이

연철 표기된 예이다.앞서 보았던 (ㅁ)과 (ㅅ)을 비교해 보면 연철 표기 과정에서

모음 ‘ㅡ’가 ‘ㅜ’로 원순모음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와 같이 원순모음화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표기의 보수성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즉,발음은 원순으로 나지만 표기는 평음으로 표기한 것이

다.

4.‘ㅿ’의 소실

‘ㅿ’은 ｢訓民正音｣에 불청불탁(不淸不濁)의 반치음(半齒音)으로 규정되어 있다.

불청불탁음에는 ‘ㆁ,ㄴ,ㅁ,ㅇ,ㄹ’등이 속하므로 이는 유성음이면서,반치음은

치음 ‘ㅅ,ㅈ,ㅊ’등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ㅿ’은 유성

치음 [z]의 발음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ㅿ’은 어두의 의성 의태어,모음과

모음사이,‘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과 모음 사이,‘ㄴ’과 모음 사이,‘ㅁ’과 모음 사

이에서 나타난다.‘ㅿ’은 16세기를 거치면서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였으나 16세기

중엽까지는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7)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살펴보면,喜方寺本에서는 ‘ㅿ’이

몇몇 어휘에서에서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나 龍珠寺本에서는 완전히 사라

진 것을 알 수 있다.이는 16세기이후에 ‘ㅿ’이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확인시켜주

37)김성규(1996),앞의 책,p.13,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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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미(7b)

가(7a)

어버(13b)

(15a)

이슥게(17b)

이제(17b)

엇뎨여(17b)

이(14a)

가과(13b)

어버이(27a)

을을(30a)

이윽여(34a)

이제야(34a)

엇지여야(34b)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喜方寺本에서 ‘ㅿ’이 사용된 예를 모두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3b,7b,10a) 매(3b) 믈(7a,10b) 믄(14b) (17a)

가(7a) 가이(17b) 믈(19b)

(7b)

어버(13b)

아(14b)

(15a)

브텨(21a)

아오니(17b)

엇뎨야(3b,17b,22a,24b) 이슥게(기17b) 이제(기17b)

위 용례와 같이 ‘ㅿ’이 여러 어휘에서 사용되었으며,강세조사 ‘-’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ㅿ’이 사용된 어휘들을 중심으로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비교해 보면 표기양상

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喜方寺本에서의 龍珠寺本에서는 ‘ㅿ’이 ‘ㅅ’과 ‘ㅇ’으로 표기되었으며 강세조사인

‘-’는 ‘-야’나 ‘-여’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喜方寺本에서 ‘ㅿ’의 혼란된 표기를 보여주는 예도 보인다.‘어버(희13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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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인데,같은 판본인 喜方寺本 안에서 다른 형태인 ‘어버시(희17a)’로 쓰이

고 있다.이는 16세기에 ‘ㅿ’의 표기에 혼란으로 ‘ㅿ’와 ‘ㅅ’이 혼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8)

이미 16세기부터 ‘ㅿ’이 소실과 표기의 혼란은 喜方寺本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한삼(2b) 저오며 >저소오며(3a)

예 >이예(3b) 지 >사지(17b)

눈 >눈(19a)

위 예들 중에서 ‘지 > 사지’의 경우,龍珠寺本에서는 ‘아지(용

34b)’으로 표기되고 있다.이를 통해 ‘디다 >사디다 >아지다’의 변화를

알 수 있다.15세기 어형이던 ‘디다’에서 ‘ㅿ’이 소실되면서 ‘ㅅ’과 ‘ㅇ’으로 변

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구개음화

중세어의 자음체계가 현대 국어의 자음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음운 변화 중의 하나가 구개음화이다.그래서 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그것은 중세국어 자음체계의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했

고,방언학적 측면에서 한 음운규칙의 발생과 그 규칙의 진화 경로에 따른 방언

의 분화단계를 확인하는 데도 실로 긴요했던 것이다.39)

구개음화란 ‘i’와 ‘j’에 선행하는 ‘ㄷ,ㅌ,ㄸ’이 ‘ㅈ,ㅊ,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

하는데 결국 모음에 의한 자음의 역행동화라 할 수 있다.구개음화는 아주 규칙

적이며,음운변화를 겪어야 할 대상의 범위가 아주 넓다.구개음화의 대상에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유어의 어간 중에 구개음화를 겪어

야 할 어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사용 빈도수가 아주 잦은 문법어미도

38)16세기에 ｢內訓｣에도 ‘어버시’가 나타난다.신중진(1996:224)은 ‘어버시’를 방언형이라 하였다.

‘여우’의 방언형으로 ‘여수,여시,야시,애수,예수’등이 있고,‘무’의 방언형으로 ‘무시,무수’등

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시’를 방언형으로 본다.

39)백응진(1999),앞의 책,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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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ㄱ) 뎨(1a)

부톄(2a)

뎌(3a)

졔(2a)

부쳬(3a)

졀이라(5a)

(ㄴ) 혼팀(7a)

뎡고(7b)

티(10b)

티며(13b)

티고(16b)

디내여도(19b)

혼침(13b)

졍매(14b)

치(19b)

치며(27a)

치고(32a)

지내여도(37a)

(ㄷ) 좃디(13b)

드러오디(14a)

어긔여디고(14b)

닛디(14b)

갑디(18b)

사디(17b)

좃지(27b)

도라오지(28b)

어긔여지면(29b)

니저리지(30a)

갑지(36a)

아지(용34b)

포함되어 있었다.

구개음화 현상은 ‘디->지-,디새>지새,엇디>엇지,고디식>고지식,둏->죻-,

티->치-,뎝시>졉시’등에서 찾을 수 있다.방언마다 조금씩 시기를 달리하지만

구개음화를 겪지 않는 서북 방언과 함경북도 육진 방언의 일부 지역 방언을 제

외한 모든 방언이 대체로 17세기 후반까지는 이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40)

남부방언에서 쓰이고 있는 ‘ㄱ>ㅈ,ㅋ>ㅊ,ㅎ>ㅅ’현상도 일종의 구개음화현상이

다.

(ㄱ)은 체언의 ‘디,뎌,티,텨’가 ‘지,죠,치,쳐’로 구개음화된 것이다.(ㄴ)은

용언의 어간의 ‘디,뎌,티,텨’가 ‘지,져,치,쳐’로 구개음화된 것이다.(ㄷ)은 문

법 어미 ‘-디’가 ‘-지’로 변한 것이다.(ㄷ)과 같이 문법 어미 ‘-디’가 ‘-지’로 변한

40)전광현(1997),앞의 책,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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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용 빈도수가 아주 잦은 것으로 18세기의 문헌을 17세기의 문헌과 비교하

면 구개음화의 영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위의 예 외에도 龍珠寺本에서 구개음화된 어휘들을 찾을 수 있다.

직희고(12a) *딕히다>직희다

걸치지(12b) *걸티다>걸치다

평안치(25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문헌인 龍珠寺本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두

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龍珠寺本의 모든 어휘들이 구개음화 된 것은 아

니다.

듕시니(15a),듕(25a),뎨(3a),댱셩매(27a),댱가(28b),형뎨(30b),억뎨고

(31a),텬디(25b),디내여도(38a),무간디옥(41b)

龍珠寺本 내에서도 구개음화된 표현들과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다.

‘디내여도’의 경우 龍珠寺本에서 ‘지내여도’로도 쓰이고 있으며,‘무간디옥’의 경우

註譯에 ‘디옥’이라 하지 않고 ‘지옥’이라고 표기하였다.또,‘평안티’와 ‘평안치’가

혼용되고 있다.이는 구개음화가 확대되고 있었으나 표기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주로 한자어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喜方寺本에서는 ‘ㅈ’으로 쓰였던 것이 후대의 판본인 龍珠寺本에서

는 ‘ㄷ’으로 표기되면서 구개음화가 역행된 예를 찾을 수 있다.

졈졈(희13b) 뎜뎜(용28a)

전 시대의 喜方寺本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으나 후대의 것인 龍珠寺本

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구개음화는 방언에

따라 일어난 시기가 다른데,위의 예들은 喜方寺本이 복각된 지역과 龍珠寺本이

복각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구개음화 현상은 喜方寺本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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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珠寺本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을 많이 찾을 수 있다.이는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쳐 18세기로 오면서 구개음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龍

珠寺本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어휘와 그렇지 못한 어휘가 혼용되고 있

는데 이는 표기상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된다.

6.경음화

된소리는 중세국어의 단계에 와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41)

15세기의 된소리는 그 표기하는 방법이 세 가지42)였는데,첫째가 각자병서이

다.‘갈 낄,갈 ,홀 빼,갈 쩌긔, 쏘리’등인데 이들은 관형사형 어미 ‘ㄹ’

아래에서 된소리가 각자병서로 표기된 것들이다.15세기 중엽 ｢圓覺經諺解｣

(1465)를 전후로 하여 된소리 표기에 각자병서가 사라지고,된소리 표기를 ‘ㅅ’으

로 통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된소리 표기에 ‘ㅅ’이 사

용되었다.말하자면 ㅅ계 합용병서가 일반적인 된소리를 표기한 것이었다.43)

된소리 표기의 두 번째 방법은 관형사 ‘ㄹ’뒤에 ‘ㆆ’을 표기하여 관형사 어미

‘ㄹ’자체가 성문화되고 동시에 오는 평음의 폐쇄음이 된소리로 소리가 난다는 것

을 나타냈다.‘미 거시니, 사,이 저긔’등인데,여기서 ‘ㆆ’은 ‘사이시옷’

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된소리 표기의 세 번째 방법은 결속자음44)‘ㅅ’을 사용한 것이다.‘거늘,부텻

긔,깃거,어엿비’등과 ‘부텨,잠,기,어여’등의 형태가 있다.

41)김종훈 외(2008),앞의 책,p.178.

42)백응진(1999),앞의 책,pp.15～17.을 정리한 것임.

43)이기문(1994:123)은 ‘ㅺ,ㅼ,ㅽ’의 ‘ㅅ’을 ‘된시옷’이라고 하였다.그 근거로 ① ‘ㅅ’이 음가에

구애되지 않고 된소리와 관련이 있는 ‘사이시옷’으로 사용되었기 때문,② 15세기 중엽의 표기법

에서 모든 받침은 다음 음절의 두음이 모음일 때는 내려 썼는데 유독 ‘ㅅ’만은 예외였던 점,③

표기상의 ‘ㅆ’은 된소리였다는 점,④ 각자병서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원각경 언해 이

후 자취를 감춘 것은 된소리 표기가 단일화된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⑤ 격렬성을 띤 동작을

보다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어두음이 된소리가 된 예들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4)백응진(1999),위의 책,p.20.

결속자음이란 두 개의 인접한 형태소 또는 두 개의 명사를 복합 명사로 하나가 되게 묶을 때에

생기는 두 형태소 또는 명사 사이의 소리를 기록한 것으로 앞뒤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의 소

리로 조음되었다.흔히 ‘사잇소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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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ㅳ  (3b,4b,10a,13b)

ㅄ  것 (8a)

긔디 (8a)

디 (15b)

다가 (16a)

- (5b,6a,16a,34b,37a)

가싀여 (18a,26a)

 거슬 (26a)

여 (29a)

어 (29b)

호며 (30a)

슬 (31a)

가져 (31b)

첫째,각자병서를 喜方寺本과 龍珠寺本 모두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喜方寺本 :따(9a) 싸홈하며(15a) 써 닐그며(22b)

龍珠寺本 :쓔시(11b) 쓴거슬(14b) 씻가싀(17b) 몹쓸(19b)

각자병서 표기로 喜方寺本에서는 ‘ㄸ,ㅆ’이,龍珠寺本에서는 ‘ㅆ’이 사용되었다.

喜方寺本의 ‘ㄸ’은 앞서 기술했듯이 ‘ㅼ’의 오기로도 볼 수 있다.왜냐하면 일반적

으로 각자병서 ‘ㄸ’은 관형사형어미 ‘ㄹ’뒤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따’가 나타났

던 ｢父母恩重經諺解｣의 본문 내용은 ‘어미 따 고(희9a)’이다.관형사형 어미

‘ㄹ’은 쓰이지 않았다.앞서 기술했듯이 ‘따(地)’는 ‘’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

할 듯하다.

여러 학자들은 ㅅ계 합용병서를 된소리로 보고 있는 반면,ㅂ계 합용병서에 대

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박병채(1989)는 ㅂ계 합용병서를 ㅅ계 합용병서와 함께

경음화 현상으로 보고 있다.45)이기문(1994)은 ㅅ계 합용병서만을 된소리로 보고,

ㅂ계 합용병서에서 ‘ㅂ’을 음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46)본고에서는 ㅂ계 합용병서

까지 경음화현상으로 보고 양 이본을 비교하겠다.

양 이본의 합용병서 표기들을 정리해보면,다음과 같다.

45)박병채(1989),앞의 책,p.146.

46)이기문(1994),앞의 책,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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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졋다가 (34a)

며 (40a)

실제 (42b)

ㅶ 며 (14b) 이고 (29b)

저 (43a)

ㅺ - (1b)

틔 (4a)

년 (9b)

잠 (10b,16b)

 (14b)

지럼 (16a)

블 (23b)

여 (17b)

- (19a,20b,22a,24b)

락 (24a)

- (2a,4a,6a,6b,36b,40a,44a,48a)

 (7a)

치며 (11b)

처-(14a,19a,26b,32b,47b)

년 (17b)

리지 (26a)

짓-(27a,31a,32a)

물 (29a)

지람 (32a)

여나 (34a)

-(34a)

-지 (35b)

불 (42a)

코 (39a,42a)

쇠치 (42b)

ㅼ  (2b)

 (14b,15a,15b,16b,23b)

해 (19b)

시기 (16b)

 (1a,2a,5a,5b,15a,20b,25b,31a,31b,

32a,33a,33b,40a,42b,44a,46b)

 (2a,16b,18b,29b,33b,34a,42a)

 (4a,5b,6a,17a,37a,42b)

 (4a)

 (5b,8b,9b,17a,18b,20b,27b)

 (5b,18a,19b,26b,32a,32b)

러져 (7a)

글 (12b,36a)

로도다 (20b)

나-(20b,45a)

라가 (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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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31a)

러져 (35b)

러지-(41b,47b)

ㅽ  (1a,1b,2a,2b,3a,3b,14b,21a,

23b)

디니 (23b)

 (2b,3a,4a,4b,6a,9a,11b,35b,38b,

43a,47b)

 (17b)

혀나여 (47a)

ㅾ 긔지 (15a)

위 용례를 살펴보면,喜方寺本에서 보다 龍珠寺本에서 합용병서의 어휘의 수와

빈도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언어적인 측면보다 각

박한 삶과 복잡한 사회구조 등 사회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7)喜方寺本이 복각된 1592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이다.喜方寺本

과 龍珠寺本 사이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1636)이라는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난

이 있었다.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경음화 현상을 부추기는 데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관형사형 어미 ‘ㄹ’뒤에 ‘ㆆ’을 표기하는 방식은 喜方寺本과 龍珠寺本 모

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결속자음 ‘ㅅ’을 사용한 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喜方寺本 :엇게(18a),닷그라(22b)

龍珠寺本 :앗기고(17a),갓가온(20b),잇글고(26b),맛당이(35a),닷글거시니

(40b),어엿버(28a),깃거야(49a)

(ㄴ)喜方寺本 :부텨(1b),년(9b),잠(10b),블(23b)

龍珠寺本 :부텨(2a,6a),년(17b),불(42a)

47)김종훈 외(2008),앞의 책,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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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龍珠寺本

(ㄱ) 코(4b)

갈(19a)

코(8b)

칼(11b,29a,36b,37b,38b,42b)

(ㄴ) 남녀코로(1a)

(ㄷ) 엇톄(1b)

병 틋고(7a)

나코(7b)

나니(7b)

엇지하야(2b)

샹치(11b)

나코(13b)

나키(14b)

(ㄱ)은 뒤에 오는 평음이 된소리가 된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ㄴ)은 결속자

음이 뒤에 오는 형태소의 어두 자음 앞에 겹쳐 쓰게 되어 그 어두 자음이 된소

리임을 표기한 것이다.

이상에서 양 이본에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경음화현상은

표기에서 각자병서나 합용병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이시옷 등을 사용하여 발

음상에서 된소리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이러한 표기 현상은 양 이본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시대적,사회적 흐름으로 인하여 전대의 것인 喜方寺

本에 비하여 후대의 것인 龍珠寺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7.격음화

중세국어에서는 특히 16세기 이후로 평음이던 무성자음의 유기음화 경향이 광

범하게 나타난다.이 가운데는 소위 ㅎ곡용어에 속하는 어휘들도 있는데,말음

‘ㅎ’이 역방향으로 영향을 끼쳐 어두의 무성자음을 유기음으로 변화시키는 특이

한 현상을 보여준다.이런 유기음화는 초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종성에서

도 일어난다.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에서 나타나는 유기음화된 낱말들을 살펴보면,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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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타니(7b)

구티(8b)

편안케 고(8b)

조티(9b)

편티(10b)

아니코(13b,15a)

아니놋다(19b)

화동티(13b)

조심티(14b)

샹심케(15a)

저티(16a)

사양치(15b)

편키(16b)

구치(16b)

조치(17b,26a)

평안티(19b)

아니며(27b)

아니토다(19b)

슌치(28a)

코(42b)

어두음이 평음이던 것이 유기음화 된 것은 (ㄱ)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와 칼’

뿐이다.‘코’는 ㅎ곡용어로 ‘고ㅎ’이던 것이 ‘코’로 변한 것48)인데,喜方寺本과 龍

珠寺本 모두에서 유기음으로 나타난다.‘칼’의 경우에는 喜方寺本에서는 ‘갈’로 표

기된 데 반해 龍珠寺本에서는 ‘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칼’은 ‘코’와 마찬가지로

ㅎ곡용어이던 것이 격음화한 것이다.

(ㄴ)의 ‘남녀코로’는 ‘남녁’이 ‘남녘’으로 격음화 되었던 것이 喜方寺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49)이에 대해 최홍렬(1990:41)은 남고사본에 ‘남녁코로’로 나타난

것을 ㅎ곡용어가 격음화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남녁’은 ㅎ곡용어가 아니므

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50)

(ㄷ)의 격음화 현상은 음운 축약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이들은 선행하는 ‘ㅎ’과

후행하는 무성 자음 ‘ㄱ,ㄷ,ㅂ,ㅈ’이 결합하면 축약을 일으켜 ‘ㅋ,ㅌ,ㅍ,ㅊ’의

유기음으로 변한 것이다.이런 어중 격음화 현상은 喜方寺本과 龍珠寺本 모두에

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음운 축약에 의한 예들은 엄밀히 말

해 격음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이들은 격음화라고 보기보다는 자음동화현

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1)

48)복각 시기가 희방사보다 40년 정도 앞선 松廣寺本(1553)에서는 ‘고’로 표기되어 있다.

여 리면 회 아기 눈과 귀와 고와 입과 혀와 과 여니라

49)松廣寺本(1553)에서는 ‘남녀고로’로 표기되어 있다.

50)이경희(2006:25)도 최홍렬의 견해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51)김종훈 외(2008),앞의 책,pp.176～178에서는 ‘ㅎ’의 영향으로 ‘ㄱ’이 ‘ㅋ’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자음동화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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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양 이본에 나타나는 격음화 현상을 살펴보았다.양 이본 모두에서 격

음화 현상이 일어났으며,주로 음운축약에 의해 무성자음이 격음으로 변하는 자

음동화가 많이 일어났다.

8.‘ㄱ’탈락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중세국어에서 많이 나타났다.대표적인 것이 ‘ㄹ’,‘ㄱ’,

‘ㅎ’의 탈락이다.｢父母恩重經諺解｣의 양 異本에서는 주로 ‘ㄱ’의 탈락현상을 보인

다.52)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의 형태소가 ‘ㄹ’이나 ‘ㅣ’모음일 경우 후행하는 ‘ㄱ’음

이 탈락하는 현상이 보인다.‘개>애’와 같이 체언 안에서나 체언의 공동격

어미 ‘믈과>믈와’에서처럼 ‘ㄱ’이 탈락하였다.또 ‘외거늘>외어늘’이나 ‘알고>

알오’처럼 용언의 활용어미에서 ‘ㄱ’음이 탈락하였다.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이본을 살펴보면,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이는 喜方

寺本에서는 ‘ㄱ’이 탈락하고 있으나 근대국어의 특징을 보이는 龍珠寺本에서는

‘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ㅣ’아래 ‘ㄱ’탈락>

읏듬 뎨오(2a)

나의 하나비어나 부뫼어나 (2a) *나의 옹죄어나(용3a)

남의  희오(2b) *나희 면 희고(용4a)

한삼 닙고  오(2b)

 희오 므겁고(3a)

디 하젼되오(3b)

사오나이 되오(9b)

집도 여희오(14a)

엇게예 가 메오(18a)

52)전광현(1996:37)은 이 현상을 ‘ㄱ’의 유성 후음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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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아래 ‘ㄱ’탈락>

모민 줄 알오(2b) *몸인 줄로 알고(용4a)

모민 줄 알어니와(2b) *몸으로 알녀니와(용4b)

위의 예들은 모두 喜方寺本에서 찾은 ‘ㄱ’탈락 현상이다.龍珠寺本의 비슷한 표

현을 찾아보면,喜方寺本에서는 ‘ㄱ’이 탈락하지만 龍珠寺本에서는 유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ㄱ’탈락현상과 같은 표기가

龍珠寺本에서도 보이는 것이다.‘옹죄어나’가 그것인데 당시의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옹죄거나’가 맞는 표기일 것이다.이를 통해 ‘ㄱ’탈락은 중세국어

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龍珠寺本에서는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ㄱ’탈락형과

‘ㄱ’유지형이 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기는 ‘알녀니와’이다.이 표기도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면 ‘알거니와’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이 표기는 ‘알어니와 ～ 알러니와’와 같이

모음 간 ‘-ㄹㅇ-’의 표기가 16세기 말부터 ‘-ㄹㄹ-’로 나타나다가 17세기이후부터

‘-ㄹㄴ-’으로 표기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ㄹㄴ-’표기 현상에 대

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겠다.

9.어중 모음 간 ‘-ㄹㄴ-’표기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발견되는 음운론적 특징으로 어중 모음

간 ‘-ㄹㄴ-’표기를 들 수 있다.이러한 모습의 표기는 중세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므로 17세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5․16세기의 후기 중세 국어에서 ‘오-,다-,흐르-’등은 어미 ‘-아’가 결

합되면 ‘올아,달아,흘러’와 같이 표기상 ‘-ㄹㅇ-’,‘-ㄹㄹ-’의 양상을 보였다.그

러나 ‘-ㄹㅇ-’의 경우 16세기 말부터 ‘-ㄹㄹ-’의 표기법을 쓴 용례가 드물게 나타

나기 시작한다.‘올아～올라’,‘달아～달라’의 등장은 ‘-/르-’어간의 특수성에 의

한 표기의 구별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단초를 만들었다.이와 같은 ‘-ㄹㄹ-’의 표

기가 17세기에 그대로 유지․확대되면서 ‘-ㄹㄴ-’표기와 혼기되기 시작하였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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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 모음간 ‘-ㄹㄴ-’표기는 근대국어 시기에 놓이는 龍珠寺本에서만 찾을 수

있다.

(ㄱ)알녀니와(4b),알나시뇨(4b) *엇뎨 알리잇가(기2b),알오미(용31b)

열니니(8b),열니이도다(12b),열니이고(14a)

흘녀내고(5b),흘너(10b,25b,37a,47a),흘니도다(18b),흘녀(34a)

길너 내여(27a)

걸니여(28b,33a),걸니이여(29a)

니여(29b)

애니이고(32b) *애라며(기17a)

니인 듯야(33a)

불너(34a)

질너(38b)

(ㄴ)일만 노(11b)

모든 결네와(28a)

겨레들노(29b)

칼노(37a) *갈로(기19b),칼로(용47a)

칼노(37b),칼과(38b),칼이(42b)

그물노(47a) *그믈로(기23b)

(ㄷ)진실노(18b) *진실로(기10a)

실노(18b,19b)

일노 말믜아마(28b),일노 인여(29a),일노 조차(31a)

홀노(31a) *홀로(용31a)

(ㄱ)은 용언에 활용어미들이 결합하면서,(ㄴ)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ㄷ)은 수식언 내에서 ‘-ㄹㄴ-’표기가 된 것들이다.모음과 모음사이에서 ‘-ㄹㄴ-’

의 표기가 대다수지만 龍珠寺本 내에서도 ‘-ㄹㅇ-’이나 ‘-ㄹㄹ-’의 표기가 보인

다.‘-ㄹㄴ-’과 ‘-ㄹㅇ-’,‘-ㄹㄹ-’이 혼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3)전광현(1996),앞의 책,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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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문법의 비교

이 장에서는 양 이본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비교하고자 한다.모든 문법 현

상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여러 문법 현상 중에서 조사와 어미에 국한하여 논하

도록 하겠다.

1.조사

격조사도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주

격,서술격,목적격,보격,관형격,부사격,호격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

겠다.54)

주격 조사는 체언이 주어가 되게 하는 격조사이다.중세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선행 체언이 자음이면 ‘-이’,이나 ㅣ(y)모음이면 ‘Ø’,그 밖의 모음이면 ‘-ㅣ’형태

로 나타난다.근대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ㅣ,-가’등이 있다.‘이’는 중세국

어에서처럼 체언 말음이 자음이거나 비i계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ㅣ’는 그 분포

가 다양해져 체언 말음이 자음55)이거나 모음인 경우 모두에 쓰였다.‘가’는 체언

말음이 모음인 경우에 사용되었다.

(ㄱ)이

喜方寺本 :대이 부텨 오듸(1b)

아라니 매 셜워 울며 오(3b)

오장이 다 여럿도다(7b)

龍珠寺本 :여러 사이 공경니(2b)

54)구본관(1996),“중세국어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중세국어｣,국립국어연구원,

pp.68～76과 류성기(1997),“근대국어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2:근대국어｣,국립

국어연구원,pp.68～76을 참조하였다.

55)류성기(1997),위의 책,p69에서 ‘-ㅣ’가 체언 말음이 자음인 경우에 쓰인 예로 ‘酉伯ㅣ 이제 괴

외시니(두중 17:1),禮ㅣ 이시면(논해 3:21)’를 들고 있다.｢父母恩重經諺解｣의 양 이본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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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이 부쳐 와 말(4a)

계집이 셰샹예 이실제(4a)

(ㄴ)ㅣ

喜方寺本 :일시예 부톄 샤의 뎨 삼만팔쳔 리고 겨시더니(1a)

부뫼 치고 얼운니 뒤덥거든(13b)

뎨 다 부텨의 니시 부모 은 듣고(17a)

龍珠寺本 :부쳬 아란려 고(3a)

뫼 그 낫 날에(14a)

뫼 주리물 양치 아니도다(15b)

(ㄷ)Ø

喜方寺本 :어미 식 여(3b)

龍珠寺本 :어미 식을 여실 제(6b)

주격 조사가 사용된 예를 각각 찾아보았다.喜方寺本은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

을 보이는 문헌이고,龍珠寺本은 근대국어의 특징을 보이는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주격조사가 사용된 양상은 비슷하다.근대국어에서 보였던 주격조사 ‘가’는 龍珠

寺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보격 조사는 체언이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이 조사는 ‘-이,-ㅣ,Ø’로 각

형태가 나타나는 조건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모두 주격조사와 동일하다.다만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외-/되-’,‘아니-’앞에서 나타난다.

(ㄹ)이 :사의 형상이 되니라(용7b)

눈이  졍이 되고 귀 두 졍이 되고 쾨 세 졍이 되고(용8b)

어미  연지 열 이 되매(용11a)

죽어 귀신이 되야(용30a)

(ㅁ)Ø:일 사 되기 원다가(용27a)

(ㅂ)ㅣ :머리  푀 되고 두 이 세 푀 되고 두 무롭히 다 푀 되니라(용8a)

피흘너 하 되어도(용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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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가 :형뎨의게 누가 되고(용30b)

보격조사는 龍珠寺本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ㅅ)의 경우 보격 조사로 ‘가’가 나

타났다.이경희(2006:31)는 이를 주격조사로 보았으나 ‘되다’앞에 나왔으므로

보격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술격조사는 체언이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다.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 쓰인

서술격 조사는 ‘-이라,-ㅣ라,-라’가 쓰였다.이 조사는 ‘-이고,-이니’처럼 활용

을 한다는 점에서 조사로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그래서 지정

사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접미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56)본고에

서는 서술격 조사라 한다.

喜方寺本 : 니즌 은이라(7b) 우리 이제 죄인니라(22a)

龍珠寺本 : 아비시라(2b) 읏듬 뎨라(3a)

삼보 부쳐와 법과 듕이라(5b) 엇던 거시 다섯 푀라(8a)

친이 나흔 식이라(17a) 기픈 죄인이라(34a)

喜方寺本에서는 서술격조사가 많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龍珠寺本에서는 서술격

조사를 다수 찾을 수 있다.龍珠寺本에서 나타나는 서술격조사의 형태도 ‘-이라,

-라,-ㅣ라’가 모두 나타난다.특히 한자어에 대한 註譯들은 모두 서술격조사 ‘-

이라’와 ‘-라’가 사용되었다.

목적격 조사는 체언이 목적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형태는 중세국어와 근대

국어가 같다.목적격 조사의 형태는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여

부와 선행 체언의 모음과의 모음조화에 따라 ‘-/을,-/를,-ㄹ’의 이형태가

있었다.현대국어에서는 ‘ㆍ’의 소멸로 ‘-을,-를,-ㄹ’만 남아 있다.

喜方寺本 :이  둘희 호라(2b) 셜운 믈 머굼고(7a)

56)류성기(1997),“근대 국어 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국어｣,국립국어연구원,

p.70.



- 41 -

거슬 토야 머기니(8a) 친 시글 나니(9a)

은 가미 어렵도다(10b)

龍珠寺本 : 무덕이   가져 화(4a)

쥬사와 연지 무르녹게 르며(4b)

가람에 드러 강을 듯고(5a)  번 아희 나흘제(5b)

마시 마슬 아니 먹니(10a) 괴로옴을 밧 은혜니(13a)

喜方寺本과 龍珠寺本 모두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을 찾을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체언 말음이 양성이면 ‘-/’이 쓰이고,음성이면 ‘-을/를’이

쓰였으나 양 이본 모두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형격 조사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 쓰여 두 체언을 보다 큰 구로 묶어 주는

격조사이다.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의,-ㅅ’이 주로 쓰였는데,대체

로 유정 체언의 비존칭에 ‘-/의’,유정 체언의 존칭과 무정체언에 ‘-ㅅ’의 관형

격 조사가 사용되었다.그런데 근대 국어에서는 모음조화나 존칭,비존칭 및

유․무정 체언에 관계없이 ‘-의’가 사용되었다.

喜方寺本 :나의 하나비어나(2a) 남의 ,녀이 (2b)

일야의 미(10a)  예 감겨(14b)

얼우 지럼믈(16a) 브효의 죄도 그지업스니라(17a)

부텨의 니시(17a) …

龍珠寺本 :나의 옹죄어나(3a) 계집의 면(4a)

사의 형상이(7b) 사의 물 닙어(29a)

상과 자리의 뮈검과 흙을(31a) 어룬의 지람은(32a)

부쳐의 말 바(33b) …

중세국어에서 쓰였던 관형격 조사 ‘-ㅅ’은 喜方寺本에서 쓰이지 않았다.다만

‘-’와 ‘-의’는 같이 사용되었는데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龍珠寺本에서

보이는 관형격 조사는 모두 ‘-의’로만 사용되었다.

부사격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부사어를 만들어 주는 격조사이다.부사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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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미 기능에 따라 처소의 부사격 조사,도구의 부사격 조사,비교의 부사

격 조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ㅇ)처소의 부사격 조사

喜方寺本 :삼계예 스이시고(1b) 뎌 가 경도 닐그며(3a)

나 스러디니라(4a)  타향의 가셔(14b)

龍珠寺本 :삼계에 큰 스이오(2a) 가람에 드러 강을 듯고(5a)

나제 라져 흐터 가니라(7a) 혹 타향에 이시매(28b)

(ㅈ)도구의 부사격 조사

喜方寺本 :두 져즈로 주리거든 머기고 깁매로  둡놋도다(8b)

부톄 여 가지 말소모로(17b)

갈로 눈 아 내여(19a)

갈로 믈 버혀(19b)

龍珠寺本 :깁매로 바람과 거슬 리오도다(16a)

여 가지 깁고 듕 범음으로(34b)

드 칼노 그 념통과 간을 베혀(37a)

쳔 칼노 제 몸 가온(37b)

(ㅊ)비교의 부사격 조사

喜方寺本 :은혜 부모와 가지로(9a)

龍珠寺本 :깃브기 샹시에셔 나 도다(14b)

납이 랑 식을 울기와 트니(19a)

처소의 부사격 조사는 중세국어에서는 양성모음 체언 뒤에서 ‘-애’,음성 모음

체언 뒤에서 ‘-에’,이 또는 ㅣ 뒤에서 ‘-예’로 나타난다.근대국어에서는 ‘-에,-

예,-에셔’로 나타난다.喜方寺本에서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 ‘-예,-,-의’등

이 사용되었고,龍珠寺本에서는 ‘-에’가 사용되었다.

도구의 부사격 조사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모두에서 ‘-으로,-로,-으로’가

쓰인다.喜方寺本에서는 도구의 부사격 조사로 ‘-로’가 사용되었으며,龍珠寺本에

서는 ‘-로,-로’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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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 부사격 조사는 중세국어에서 ‘-와/과,-와로/과로,-이,-애/에’등이 쓰

이고,근대국어에서는 ‘-에,-와,-고,-의게,-에셔’등이 쓰였다.喜方寺本에서

는 ‘-와/과’가,龍珠寺本에서는 ‘-와/과,-에셔’가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

다.

호격조사는 호칭적 기능을 가지는 격조사로,중세국어에서는 선행하는 체언의

높임 자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존칭에는 ‘-하’가 평칭에는 ‘-아’가 사용되었

는데,이런 형태는 전기근대국어까지 존속되다가 후기로 가면 극존칭에는 ‘-이시

여’평칭에는 ‘-아’나 ‘-야’로 쓰였다.

喜方寺本 :세존히 삼계예 스이시고(1b)

세존하 엇뎨여 부모의 은 갑소오리잇고(17b)

龍珠寺本 :세존아 여 삼계에 큰 스이오(2a)

셰존아 우리들이 이제 이 기픈 죄인이라(40a)

喜方寺本에서는 호격조사로 ‘세존하’와 같이 ‘-하’가 사용되었으나 龍珠寺本에

서는 ‘세존아’와 같이 ‘-아’로 사용되었다.喜方寺本에 ‘세존히(희1b)’가 나타나는

데 이는 ‘세존하’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구와 구,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조사로 공동격

조사라고도 한다.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모두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 ‘-와’

를,자음으로 끝나면 ‘-과’를 사용하였다.

喜方寺本 :아라니과 대즁이(1b)

어믜 은과 덕과(3b)

머리와 두 엇게와 두 무룹과 이니라(4b)

아기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혀와 과 여니라(4b)

말솜과 시리 서재여(13b)

쇠젹곳과 쇠마치와 한도갈히(23b)

龍珠寺本 :아란과 모든 사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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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셩화와 와 마과 실과와 다 곡식과(10a)

쇠얌과 구리개 양 와 불을 토여(42a)

쇠사슬과 쇠치와 쇠방마치와 쇠창과 칼이(42b)

이 모든 아슈라와 가누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인과(46b)

선행 어휘가 모음으로 끝나면 접속조사로 ‘-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喜方寺本에서 ‘아라니과’처럼 모음으로 끝났음에도 ‘-과’가 쓰인 예가 나타난다.

보조사는 어느 한 가지 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해 준다는 점에

서 격조사와 다르다.중세 국어에서 보조사는 대조의 ‘-/은//는/ㄴ’과 ‘-란/

으란/란’,역시의 ‘-도,-/이’,단독의 ‘-곳/옷,-만’등이 있다.그 밖에도 ‘-이

나/나’,‘-이어나/어나’,‘-이록/록’,‘-이’,‘-곰/옴’,‘-/봇’,‘-이나마/나마’

등이 보조사의 범주에 들 수 있다.근대국어 시기에 새로 나타나는 보조사는 독

자 보조사 ‘-,-만’,한도보조사 ‘-지,-’가 있다.57)

喜方寺本 :나의 하나비어나 부뫼어나 (2a) 남 사라실 제(3a)

녀이 디 하젼되어(3b) 아기도 힌 져즐 여듧 셤(3b)

동도 구짓고(13b)  효도란 아니코((15a)

이제 아오니(17b) 이제 엇뎌야(24b)…

龍珠寺本 :나의 옹죄어나 여러  야양일(3a)

어미 은덕은 엇지 가프리잇고(6a)

모 흘 샹고 아비 하을 합도다(16b)

눈섭은 푸른 버들 비 난홧고(17b)

어룬의 지람은 젼혀 두림이 업스며(32a)

부모의 은덕은 측냥이 업고(33a)

가족을 라 지 니르고  러져 골지 미처(35b)…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에 나타나는 보조사에는 ‘-어나,-,-,-은,-도’등이

다.대체로 사용 양상이 비슷하다.다만 喜方寺本에서는 ‘-란’과 ‘-’가 사용되었

고,龍珠寺本에서는 한도보조사 ‘지’가 사용되었다.

57)구본관(1996),앞의 책,p75,류성기(1997),앞의 책,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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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어미도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선어

말 어미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시제의 선어말 어미,서법의 선어말 어미,의도의

선어말어미 등이 있는데 의도의 선어말어미는 근대국어에서 소멸되었다.어말어

미는 종결어미,연결어미,전성어미로 나눌 수 있다.58)

먼저,선어말 어미부터 살펴보면,중세국어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주체 높

임,객체 높임,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주체높임은 ‘-시-’,객체 높임

은 ‘-(,)-’,상대 높임은 평서문에서는 ‘-이-’,의문문에서는 ‘-잇-’이 쓰인

다.

(ㄱ)주체높임

喜方寺本 :겨시더니(1a),가시다가(1a),절시거(1a)스이시고(1b),

龍珠寺本 :아비시라(2b),절시니잇고(2b),알나시뇨(4b),넉이시고(34b),

(ㄴ)상대높임

喜方寺本 :절시니잇고(1b),알리잇가(2b),가리잇고(3b),하여이다(17b),갑소

오리잇고(17b),갑오리잇고(22a),…

龍珠寺本 :절시니잇고(2b),가프리잇고(6a),갑흐리잇고(40a),…

양 이본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았다.｢父母恩重經諺解｣는

아란과 부처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주로 아란이 부처에게 질문을 할 때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나타난다.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살펴보면,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가,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에는 ‘-리-’,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는 ‘-더-’가 있다.

58)구본관(1996),앞의 책,pp.83～92와 류성기(1997),앞의 책,pp.80～88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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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현재 시제

喜方寺本 :절시니잇고(1b),절노라(2a),스러디니라(4a),이니(4b),…

龍珠寺本 :공경니(2b),례노라(3a),알나시뇨(4b),마시니(5b),…

(ㄹ)미래 시제

喜方寺本 :닐오리라(3b),몯리라(18b)

龍珠寺本 :니르리라(6b)

(ㅁ)회상 시제

喜方寺本 :겨시더니(1a)

龍珠寺本 :더니(2a)

중세국어의 선어말 어미 중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의도의 선어말 어미이다.의

도의 선어말 어미는 ‘-오/우-’가 있다.의도의 선어말 어미를 喜方寺本의 몇몇 어

휘에서 찾을 수 있다.

저소오며(3a),갑소오리잇고(17b),갑오리잇고(22a)

다음으로 종결어미를 살펴보면,종결어미에는 평서형 종결어미,명령형 종결어

미,의문형 종결어미,감탄형 종결어미,청유형 종결어미가 있다.본고에서는 ｢父

母恩重經諺解｣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평서형,의문형,명령형 종결어미만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인데 선어말어미 -‘니-,-리-,-더-,-오-,-과-’다음에

는 ‘-라’로 교체된다.

(ㅂ)-다

喜方寺本 :모도다(2a),님당도다(7a),가엿도다(7a),여럿도다(7b),…

龍珠寺本 :무덧도다(12b)

(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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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方寺本 :절노라(2a),가븨여우니라(2b),업스니라(3b),니라(4a),…

龍珠寺本 :례노라(3a),가브여오니라(4a),신고니라(6b),가니라(7a),트니

라(7a),되니라(7b),자니라(9b),잇니라(11b)

양 이본에서 평서형 종결어미로 ‘-다’와 ‘-라’가 사용되었다.

중세국어에서 의문형 종결어미는 상대 높임의 등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판정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난다.주로 판

정 의문문에서는 ‘-가’가,설명 의문문에서는 ‘-고’가 사용되었다.근대국어에서는

주로 ‘-냐’로 쓰였고,‘-가’와 ‘-고’는 변별적 사용이 파괴되고 혼용되었다.

(ㅇ)-고

喜方寺本 :절시니잇고(1b),가리잇고(3b),갑소오리잇고(17b),갑오리잇고

(22a),갑리잇고(24b)

龍珠寺本 :절시니잇고(2b),가프리잇고(6a),갑흐리잇고(40a),가지리잇고(48a)

(ㅈ)-가

喜方寺本 :알리잇가(2b)

(ㅊ)-뇨

龍珠寺本 :알나시뇨(4b)

양 이본 모두 대체로 의문형 종결어미로 ‘-고’를 사용하였다.喜方寺本에서는

‘-가’가 나타나고,龍珠寺本에서는 ‘-뇨’가 나타난다.

명령형 종결어미는 경어법에 따라 라체,야쎠체,쇼셔체로 구분할 수 있

다.명령의 형성이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형태가 ‘-라’이고,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아쎠,-쇼셔’가 있다.근대국어에 쓰인

명령형 어미는 라체와 쇼셔체에서는 ‘-라,-쇼셔’가 사용되었으나 ‘-아쎠’는

‘-소’로 바뀐다.

喜方寺本 :호라(2b),드라(3b),닷그라(22b),일우라(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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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珠寺本 :드르라(6b),가질지니라(48b)

양 이본에서 명령형 어미는 모두 ‘-라’가 사용되었다.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연결어미,종속적 연결어미,보조적 연결 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대등적 연결 어미는 ‘-고,-며,-나,-거나’등이,종속적 연결어미는 ‘-

니,-면,-고져’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ㅋ)대등적 연결어미

喜方寺本 :삼계예 스이시고 의 아비시니(1b)

나의 읏듬 뎨오 집 나건디 오라도(2a)

남의  희오 므겁고 녀이  검고 가븨여우니라(2b)

뎌 가 경도 닐그며 부텨도 저소오며 념블도 쇠  희오 므겁고(3a)

무거운 병 틋고 날마다 혼팀 듯도다(7a)…

龍珠寺本 :만일이 나희 면 희고  무겁고 만일이 계집의 면 검고  가브여

오니라(4a)

경을 외오며 삼보에 녜하야 절고 부텨의 일홈 외오니(5b)

아들을 나흐며 을 길으고  번 아희 나흘제(5b)

듕 병고 날마다 혼침 듯도다(13b)…

(ㅌ)종속적 연결어미

喜方寺本 :의 아비시니 사마다 거든(1b)

여 열  디나니 나 시 님당도다(7a)

나코 아기 건실타니 깃브미 더옥 도다(7b)

랑이 듕니 졍을 디 못고(8a)

고온 양 사오나이되오 싯노라니 반룡이 손도다(기9b)…

龍珠寺本 :만일이 효도롭고 슌 식이면 주먹을 바치고 손바닥을 합여(11b)

만일이 다 가지 거스리 식이면 어미 포 치며(11b)

랑미 듕매 졍이 기 어렵고(15a)

옥얼골이 것거지니 가싀여 반룡이 샹도다(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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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이본에서 보이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살펴보았다.대등적

연결어미에서는 양 이본 모두 ‘-고’와 ‘-며’의 사용이 두드러졌다.종속적 연결어

미는 喜方寺本에서는 주로 ‘-니’가 사용되었고,龍珠寺本에서는 ‘-면’,‘-니’등이

나타났다.

전성어미에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형 전성 어미로 나뉜다.관형사형 전

성 어미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모두 ‘-ㄴ,-ㄹ’이 있다.명사형 전성 어미에서는

중세국어는 ‘-옴/움’과 ‘-기’가 있고,근대국어는 ‘-ㅁ,-기’가 있다.

(ㅍ)명사형 전성 어미

喜方寺本 :편안호믈(8b),뫼셔시미(15a),노로미(14b),머기(16a)

龍珠寺本 :깃브기(14b),울기와(19a)

아르미(3a),주리물(15b),목 르믈(16a),고으미(17b),넉이물(29a),븟그

러오물(31b),두림이(32a)

(ㅎ)관형사형 전성 어미

喜方寺本 :얼읜 것(4a),슬픈 미(7b), 것(8a),단 것(8a),븐 이(10b),

(10b),모딘 사믈(13b),다 골(16b),…

龍珠寺本: (2a),엉긘 타락(7a),쓴 거슬(14b),단 거슬(14b),른 (15b),저

 (15b),몹쓸 업(19a),…

喜方寺本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ㅁ’만이 사용되었다.龍珠寺本에서도 ‘-

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주로 ‘-ㅁ’이 나타나고 있다.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보면,

喜方寺本에서는 모두 ‘-ㄴ’만을 사용하고 있고,龍珠寺本에서는 ‘-ㄹ’이 나타나긴

하나 드물고,주로 ‘-ㄴ’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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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어휘의 비교

이 장에서는 양 이본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본다.한문을 언해하는 과정에

서 어느 한 쪽은 고유어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쪽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다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으로,서로 다른 고유어로 언해하였거나 어형이 달라진

어휘들은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으로,서로 다른 한자어로 언해하였으면 한자어

와 한자어의 대응으로 분류하였다.이를 통해 양 이본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의미

변화나 어형변화들을 살펴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1.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1)가다 :(行)다

남녀코로 가시다가(희1a):남으로 더니(용2a)

시기 나갓거든(희10a):먼니 매(용18a)

시기 머리 나가면(희10b):먼니 여(용19b)

‘往’과 ‘行’을 喜方寺本에서는 ‘가다,나가다’로 龍珠寺本에서는 ‘행(行)다’로 언

해한 것이다.이들은 단순히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향하다’와 ‘외출하다’의 의미

를 지닌다.

(2)니다 :고(告)다

부톄 아란려 니샤(희2a,b):부쳬 아란려 고(용3a,4a)

부톄 아란려 니샤(희3a,23b):부쳬 아란의게 고(용5a,41a)

부톄 아란려 니샤(희3b):부쳬 아란 고(용6b)

대즁려 니샤(희17b):여러 사려 고(용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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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샤’는 ‘이르다,말하다’로 풀이되는 말로 ‘告’를 언해한 것이다.‘니샤’

와 ‘고(告)’의 대응은 양 이본에서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다.

龍珠寺本에서의 한자어인 ‘고’와 대응하는 어휘로 喜方寺本에서 ‘닐오’와

‘오’찾을 수 있다.

권당려 닐오(희7a):친족의게 고니(용13b)

셰존 오(희24b):여 고(용44a)

‘닐오’의 기본형은 ‘닐오다’이며 ‘니다’와 마찬가지로 ‘이르다,말해주다’로

풀이할 수 있다.‘오’의 기본형은 ‘다’로 ‘사뢰다,여쭈다’의 뜻을 가진다.

(3)읏듬 :샹죡(上足)

네 비록 나의 읏듬뎨오(희2a):네 비록 이 나의 상죡뎨나(용3a)

‘上足’을 언해하여 喜方寺本에서는 ‘읏듬’이라고 하였다.본디 ‘상죡(上足)’이라

함은 ‘불교에서 스승의 대를 이을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父

母恩重經｣에서 ‘上足弟子’로 표기된 것을 喜方寺本에서는 ‘읏듬 뎨’로,龍珠寺本

에서는 音譯하여 ‘상죡뎨’로 표기하였다.

‘읏듬’은 중세국어에서 ‘최고,나무줄기,밑바탕,실체,본령’등 여러 가지 의미

로 쓰였다.이들 의미는 모두 ‘사물의 으뜸’을 나타낸다.이후 17세기에는 ‘최고,

나무줄기,밑바탕’의 의미로만 쓰여 의미가 축소된 것이 18세기에는 더욱 의미가

축소되어 ‘최고’와 ‘밑바탕’의 뜻으로만 쓰였다.현재에는 ‘최고,근본’의 뜻으로만

쓰인다.59)위 예에서 보이는 ‘읏듬’은 ‘최고’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4)집 나가다 :츌가(出家)

집 나건디 오라도(희2a):츌가기 깁고 머러(용3a)

59)김태곤,｢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박이정,pp.5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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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건디’는 ‘出家’를 언해한 것이다.‘출가’란 본디 ‘불교에서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드는 것’을 일컫는다.喜方寺本에서는 ‘집 나가다’로 언해하

였고,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츌가’라고 하고 註譯에 ‘불가의 나가단 말이라’

라고 풀이 해 놓아 ‘불가에 듦’을 뜻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5)하나비 :옹조(翁祖)

나의 하나비어나(희2a):나의 옹죄어나(용3a)

‘翁祖’를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옹조’로 표기하고 註譯으로

‘죠션이라’라고 하였다.여기서 ‘죠션’은 ‘조선(祖先)’을 일컫는 말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하나비’는 ‘한아비’로도 표기되는데,｢석보상절｣,｢두시언

해｣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본래는 친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가 아닌 ‘남자노인’

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19세기에는 어형의 변화를 가져와 ‘할아버니,할아비,할

번이,할범’등으로 쓰이다 20세기에 들어서 ‘할아버지,할아범,할아비’등으로

변하였다.60)

(6)뎔 :가람(伽藍)

뎌 가 경도 닐그며(희3a):가람에 드러 강을 듯고(용5a)

喜方寺本의 ‘뎔’은 ‘伽藍’을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표기하였

다.‘가람(伽藍)’은 승려들이 수행하는 곳을 이르는 말로,산스크리트어 ‘상가 아

라마’를 음역한 ‘승가람마(僧伽藍摩)’의 줄인 말이다.

(7)하젼되다 :방(放恣)다

디 하젼되오(희3b):을 방이며(용5b)

60)김태곤(2008),앞의 책,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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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姿情’을 언해한 것이다.‘하젼되다’는 ‘방자(放恣)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중세국어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소멸되어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8)잇다 :보젼(保全)다

아 잇고 나죄 업스니(희4a):아은 보젼고 져녁은 보젼치 못야(희7a)

‘保’와 ‘不保’를 언해한 것이다.‘잇다’는 ‘보젼(保全)다’로,‘업다’는 ‘보젼(保全)

치 못다’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9)낳다 :산(解産)다

나 시 님당도다(희7a):산 어려오미(용13a)

‘産’을 喜方寺本에서는 ‘(아기를)낳다’로,龍珠寺本에서는 ‘산(解産)다’로 언

해하였다.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生’이 있다.‘生’은 喜方寺本에서 ‘나(7b)’으

로 龍珠寺本에서는 ‘낫’(14a)으로 언해되었다.

(10)무거운 :듕(重)

무거운 병 틋고(희7a):듕 병 고(용13b)

‘重’을 喜方寺本에서는 ‘무거운’으로,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듕다’로 언해

하였다.‘무거운’은 ‘므거 > 므거운 > 무거운’으로 어형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 ‘므거운’으로도 쓰였다.양 이본의 본문 중에서 ‘重’을 ‘무거운’과 ‘듕

(重)’으로 언해한 것은 위의 예 하나뿐이고,나머지는 양 이본 모두 ‘무거운’으

로 표기하고 있다.

(11)어미 :모(慈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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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식 나 나(희7b):뫼 그 낫 날에(용14a)

어미 주려도(희8a):뫼 주리물(용15b)

어미 따 고(희9a):모 흘 샹고(용16b)

‘慈母’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 보이는 ‘어미’는 평칭으로 쓰였던 것으로

‘어머니’를 나타내는 말이다.‘어머니’를 뜻하는 말을 ‘母’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언해는 양 이본 모두 ‘어미’로 표기하였다.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모’라 하

였다.

(12)같다 :샹(象)다,합다

어미 따 고(희9a):흘 샹고(용16b)

아비 하 니(희9a):아비 하을 합도다(용16b)

‘象’과 ‘配’를 언해한 것이다.‘다’는 ‘같다(同)’라는 뜻으로 ‘다,다’로

도 쓰인다.龍珠寺本에서 보이는 ‘샹(象)다’는 ‘본뜨다’라는 뜻으로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합다’는 현대국어에서 ‘배합(配合)하다’로 표기되는데

‘이것저것을 한데 섞어 합친다’라는 뜻이다.결국,龍珠寺本에서 보이는 ‘샹다’

와 ‘합다’는 喜方寺本의 ‘다’와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13)여희다 :니별(離別)다

주거 여희믄 진실로 디 몯거니와 사라셔 여희미 더옥 셜다(희10a):죽어 니별

매 진실노 닛기 어렵고 사라 니별매 실노  슬프도다(용18b)

‘여희다’는 ‘別’과 ‘離’를 언해한 것이다.중세국어에서 ‘여희다’는 현대국어에서

는 ‘여의다’로 어형이 바뀌어 쓰인다.그런데 이 단어가 중세국어와 지금과는 많

은 의미 차이가 있다.중세국어에서 ‘여희다’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이별뿐만 아니

라 장소를 떠나거나 계절을 보내거나 추상명사와 멀어지는 것 등 모든 것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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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를 나타낼 때 쓰였다.18세기에는 ‘여희다’의 어형이 변화를 겪어 ‘여의다’로

쓰였는데 지금과 같이 ‘死別’을 뜻하게 되었다.18세기에는 ‘여희다’대신 한자어

‘니별(離別)’을 쓰는 경향을 보이는데61),이러한 양상이 위의 용례에 보이는 것처

럼 양 이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위 용례의 ‘여희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디옥긔 슈고 여희게 니라(희24b):디옥에 괴로오물 나니라(용45a)62)

또다른 의미의 ‘여희다’를 찾을 수 있다.위의 용례는 ‘힘들고 괴로움에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龍珠寺本에서는 ‘나다’로 언해하였다.

(14)라다 :댱셩(長成)다

라나면(희13a):밋그 댱셩매 (용27a)

‘長成’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쓰인 ‘라다’는 현대국어에서 ‘자라다’로

‘成熟’또는 ‘成長’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댱셩’으로 언

해하였다.

(15)거스르다 :블슌(不順)다

거스러 답며(희13b):답기 블슌이며(용27a)

‘慃’을 언해한 것이다.‘거스러’는 ‘거스르다’는 뜻으로 중세국어에서 ‘거스리다,

거슬이다’로 쓰이다가 19세기에는 ‘거슬으다’로 사용되었다.위의 예는 ‘거스러’와

‘블슌(不順)이며’의 대응 외에도 어순을 다르게 하여 풀이한 것에 차이가 있다.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비교해 보면 위의 예처럼 어순이 다르게 해석된 것들을

61)김태곤(2002),앞의 책,pp.253～255.

62)‘여희다’,‘나다’모두 고유어이므로 다음 장에서 논해야겠지만,계속해서 ‘여희다’에 대한 것

이므로 여기서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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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찾아볼 수 있다.

(16)더러이다 :누(累)가되다

동도 더러이며(희15a):형뎨의게 누가 되고(용30b)

‘累’를 언해한 것으로 ‘더러이며’가 사용되었다.‘더러이다’는 현대국어에서 ‘더럽

히다’로 표기된다.｢월인석보｣(1459)에서는 ‘더러다’로 쓰이던 것이 ｢능엄경언해

｣(1461)이후에서는 어형이 변하여 ‘더러이다’로 표기되었다.龍珠寺本에서는 音

譯하여 ‘누(累)가 되다’로 표기하였다.

(17)나드리다 :출입(出入)고 왕(往來)다

나드리 제(희13b):츌입고 왕 제(용27b)

‘出入往來’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나드리’는 16세기에 ‘나리’

와 함께 혼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제 도로 다 :쳔(擅恣)다

제 도로 니(희13b):을 쳔이 기 일삼아(용27b)

‘擅意’를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 보이는 ‘천자(擅恣)하다’의 뜻은 ‘제 마음

대로 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다’이다.‘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함’을 풀어놓은 것이

다.

(19)머기다 :공양(供養)다

머글 것 다가 어버시 머기 (희16a):응당 음식을 가셔 어버이 공양기 (용

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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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養’을 언해한 것이다.‘공양(供養)하다’는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 이바지 함’을

뜻하는 말이다.현대국어에서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 배 속으로 들여보

냄’을 뜻하지만 중세국어에서 ‘머기다’는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을 나타내는 말로

도 쓰였다.

(20)브다 :피곤(疲困)다,슈고다

더럽고 바도 (희16a):더럽고 졸고 피곤고 슈고롭거(용31b)

븐 이 어미 편티 아니놋다(희10b):아 슈고매 어미 평안티 아니토다(용

19b)

‘疲’와 ‘勞’를 언해한 것으로 ‘고단하다’,‘수고하다’를 의미한다.‘바도’의 원 어

형은 ‘다’로 동사 ‘다(勞)’에서 파생된 것이다.중세국어에서 ‘고단하다(倦,

疲,勞)’의 뜻으로 쓰였다.15,16세기에는 ‘다’로 표기되었으나 16세기 말 문

헌에서는 ‘브다’로 표기되었다.18세기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나 ‘부다’로 변하

였고,19세기에는 첫음절에서도 ‘ㆍ’가 사라져 ‘갓부다’로 표기되었다.19세기에는

‘고단하다’의 뜻 이외에 ‘몹시 숨이 차다’의 뜻으로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현재에

는 ‘가쁘다’로 표기되고 있다.63)

(21)말 :약속(約束)

겨지븨 말란(희16a):쳐쳡의 약속은(용32a)

‘約束’을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약속에 대한 주역으로 ‘식이 일이라’

라고 풀이해 놓았다.‘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는 일’이다.그러니까 처가 하라고 시키는 일 따위를 龍珠寺本에서는

‘약속’이라고 하고,喜方寺本에서는 ‘말’이라 한 것이다.

63)김태곤(2008),앞의 책,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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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냥(測量)

부모의 은과 덕기 시 업고(희17a):부모의 은덕은 측냥이 업고(용33a)

‘無量無邊’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보이는 ‘’은 단독으로 쓰일 때 표

기방법으로,‘가장자리,변방,경계,지역,한도,끝,지경,畔’등 의미가 여러 가지

이다.17세기에는 이 말의 어형이 ‘’로만 나타난다.18세기에는 ‘변방,경계,지

역’에 대한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현대국어에서는 ‘’이 ‘가’로 쓰이고 있는데

어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도 축소되었다.64)龍珠寺本에서 보이는 ‘측냥’은 현

대국어에서는 ‘측량’으로 표기되며,‘기기를 써서 물건의 높이,깊이,넓이,방향

따위를 잼,지표의 각 지점의 위치와 그 지점들 간의 거리를 구하고 지형의 높낮

이,면적 따위를 재는 일’(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23)말솜 :범음(梵音)

부톄 여 가지 말소모로(희17b):깁고 듕 범음으로(용34b)

‘말소모로’는 ‘梵音’을 언해한 것이다.‘범음(梵音)’은 부처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

로,龍珠寺本에서 ‘범음’의 註譯으로 ‘부처의 소라’라고 풀이되어 있다.

(24)다 :분별(分別)다

여 닐오리라(희17b):분별여 푸러 니르리라(용35a)

‘가르다,가리다,분별하다’라는 뜻으로 ‘別’을 언해한 것이다.‘여’는 ‘

다’의 활용형이다.중세국어에서 ‘다’는 ‘구분(區分)하다,택(擇)하다’의 의미로

쓰였다.16세기까지 ‘다’의 어형을 보이다가 17세기에는 ‘희다’가 나온다.

18세기에는 ‘희다’가 많이 쓰이고,19세기에는 ‘갈희다’형태로 나타난다.19세

64)김태곤(2008),앞의 책,pp.227～229.



- 59 -

기 말에 ‘갈히다’또는 ‘가리다’로 쓰이고 있는데 현대국어에선 후자의 경우로 사

용하고 있는 것이다.현대국어에서 ‘가리다’는

1.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2.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다

3.잘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따위를 따져서 분간하다.

4.똥오줌을 눌 곳에 누다.

5.치러야 할 셈을 따져서 갚아 주다.…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는 중세국어에 비해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뜻

한다.65)

(25)쇠무적 :쳘환(鐵丸)

더운 쇠무저글 머곰고(희21b):는 쳘환을 켜(용39a)

‘쇳덩이’를 뜻하는 것으로 ‘鐵丸’을 언해한 것이다.‘쇠무저글’은 ‘쇠 +무적 +-

을’로 ‘쇠’와 ‘무적’이 결합된 복합어에 조사 ‘을’이 붙은 것이다.‘무적’은 ‘무더기,

덩이’를 뜻한다.｢석보상절｣에서 ‘丸은 무저기라’는 구절이 있으며,｢석보상절｣과

｢능엄경언해｣등에서 ‘핏무적’,‘무적’66)으로도 사용되었다.

(26)뉘우치다 :참회(懺悔)다

져늬 지슨 죄 뉘우쳐며(희22b):죄와 허믈을 참회며(용40a,b)

‘懺悔’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뉘우쳐며’의 기본형은 ‘뉘우츠

다’이다.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참회’라 하였고,註譯을 달아 ‘죄 쇽단 말

이라’라고 하였다.‘쇽다’는 ‘쇽-’은 ‘贖’을 언해한 것으로 ‘속죄하다’를 뜻한다.

65)김태곤(2002),앞의 책,pp.223～225.

66)남광우(2011),앞의 사전,p.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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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양(樣姿):얼골,형용과 모양

어믜 양 녜 곱고(희9b):녯 제 아다온 얼골과(용17b)

고온 양 사오나이 되오(희9b):옥얼골이 것거지니(용18a)

어믜 양(희9b):모의 얼골이(용18a)

양 사오나이(희15b):형용과 모양이 쇠고 여위면(용31a)67)

‘形’,‘容’,‘顔’,‘貌’등을 언해한 것으로 ‘얼굴,얼골,형상,양,형용과 모양’이

사용되었다.

양는 중세국어에서 다의어로 쓰였다.이 말은 한자어 ‘樣姿’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이는데 한글로만 표기되었다.17세기까지 쓰이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

다.68)보통 ‘모양’을 나타냈는데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顔面’을 뜻하는 말로 사

용되었다.喜方寺本에서 ‘양’대신 ‘얼굴’이라 표기하기도 했다.

사 얼구리 이나니(희4b):사의 형상이 되니라(용7b)

중세국어에서 ‘얼굴’은 지금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는데,‘형체,몸’과 바탕,

상태’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17세기까지도 ‘형체,몸,상태’등의 의미로 사

용되다가 18세기에 들어 ‘顔面’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69)

(28)슈고(受苦):괴로옴

슈고 은니라(희7a):괴로옴을 밧 은혜니(용13a)

시긔 슈고론(희10b):식이 괴로오매(용19b)

디옥긔 슈고(희24b):괴로오물 나니라(용45a)

67)‘양’와 ‘형용’과 ‘모양’모두 한자어이지만 얼굴의 유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묶어 논하기로

한다.

68)김태곤(2008),앞의 책,pp.70～71.

69)김태곤(2002),｢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박이정,pp.28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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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苦’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한자음 그대로 ‘슈고’로 표기하였으나

龍珠寺本에서는 한자의 뜻을 풀어 ‘괴로옴’이라 하였다.

(29)부모(父母):아비와 어미

부뫼 강산 티 듕니(희10b):아비와 어미 믈과 뫼 치 듕시니(용19b)

부모도 려며(희14a):아비와 어미를 반고(용28b)

어버시 애라며(희17a):부모로 여곰 애니이고(용32b)

‘父母’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부모’와 ‘어버시’로,龍珠寺本에서는

‘부모’를 풀어서 ‘아비와 어미’와 ‘부모’로 언해하였다.‘어버시’는 현재에는 ‘어버

이’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버시’와 ‘어버’가 혼기되던 것이 ‘어버이’로 어형 변화

가 일어난 것이다.

(30)강산(江山):믈과 뫼

부뫼 강산 티 듕니(희10b):아비와 어미 믈과 뫼 치 듕시니(용19b)

‘믈과 뫼’는 ‘江山’을 언해한 것이다.‘강(江)’을 고어인 ‘’이 아니라 ‘믈’로 표

기하였다.‘’은 국어사에서 17세기까지만 쓰이고 이후에는 언중들의 입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70)이후에는 주로 ‘하슈’로 쓰였는데 龍珠寺本에서는 ‘믈’이

라 하였다.

(31)식(子息):아과 

 번 식 나호매(희3b):아들을 나흐며 을 길으고(용5b)

시기 잠 신고여도(희10b):아과 이 잠간 신고거(용19b)

아리 관산 밧긔(희10a):식이 관산 밧긔(용18b)

70)김태곤(2008),앞의 책,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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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과 ‘女’또는 ‘兒’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식(子息)’이라 한 것을

龍珠寺本에서는 ‘아과 ’이라 풀어 놓았다.반대로 喜方寺本에서는 ‘아’이라

한 것을 龍珠寺本에서는 ‘자식’이라 한 것도 있다.

(32)남(男)과 여(女):나희와 계집

남의  희오 므겁고 녀이  검고 가븨여우니라(희2b):만일이 나희 

면 희고  무겁고 만일이 계집의 면 검고  가브여오니라(용4a)

남 이의 이실제 ～ 남의 모민 줄 알오 녀이 분 바고 ～ 녀이 모민 줄

알어니와(희2b):나희 셰샹에 이실제 ～ 나희 몸인 줄 알고 계집이 셰상에 이실

제 ～ 계집의 몸으로 알녀니와(용4a,b)

남 사라실 제 뎌 가～ 녀이 디 하젼되오(희3a,b):나희면 셰샹에 이실

에 ～ 계집은 셰상의 이실 에 (용5a,b)

‘男’과 ‘女’에 대한 또 다른 언해로,‘男子’와 ‘女子’라고 하였다.

龍珠寺本에서 보이는 ‘나희’는 현대국어에서는 ‘사나이’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

로 ‘사내’를 의미한다.본래 중세국어에서 ‘나’이던 것이 ‘ㆍ’가 ‘ㅡ’로 변하면

서 17세기부터 어형이 ‘나희’로 변하였다.주로 ‘나희’가 쓰였던 것으로 보이

나 ‘나히’의 어형도 찾을 수 있다.龍珠寺本에서는 모두 ‘나희’로 표기하였다.

‘계집’은 중세국어에서 ‘겨집’으로 쓰였다.‘겨집’은 ‘女子’를 뜻하는 평어이면서

‘婦人’과 ‘妻’의 의미도 나타내는 다의어이다.

쳐식 머기믄 ～ 겨지븨 말란 아 일도 의죵고(희16a):혹 에 음식을 가져 안

해와 식을 주 ～ 쳐쳡의 약속은 일마다 좃고(용31b,32a)

여러  디나면 겨집야(희14a):그리져리  이에 문득 혼인고 댱가드러(용

28b)

‘妻’를 언해한 것으로 ‘아내(妻)’와 ‘겨집’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

니라 龍珠寺本에서는 ‘妻’에 ‘妾’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겨집’은 17세기까지 의

미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나 어형 변화를 보여 ‘계집’으로 표기되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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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의 또 다른 표기로 龍珠寺本에서 ‘안해’를 찾을 수 있다.‘안해’가 ‘妻’의 뜻

으로 정착된 예는 ｢宣小｣이후에 나타나 16세기 후반부터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

다.‘안해’는 ‘안(內)’의 처격형 ‘안해’에서 유래되었다.72)

‘겨집’이 다른 의미로 ‘婚娶’를 언해한 것이 있다.喜方寺本에서는 ‘겨집다’라

하였고,龍珠寺本에서는 ‘혼인고 댱가들다’로 언해하였는데 여기에서 ‘겨집다’

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33)(改)다 :고치다

어미 양 도다(희9b):모의 얼골이 고치이도다(용18a)

‘改’를 언해한 것이다.‘도다’는 ‘(改)’에 활용어미 ‘도다’가 결합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改’를 한자음 그대로 표기하면서 활용어미가 붙은 것이

고,龍珠寺本에서는 ‘改’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이다.

(34)의죵(依從):좃다

부모의 교령도 의죵티 아니며(희13b):가르치 녕을 아이에 좃지 아니며(용27b)

겨지븨 말란 아 일도 의죵고(희16a):쳐쳡의 약속은 일마다 좃고(용32a)

喜方寺本의 ‘의죵’은 ‘依從’을 언해한 것으로 龍珠寺本에서는 ‘좃지’가 사용되었

다.‘좃다’는 ‘따르다’라는 말로 ‘隨’를 뜻한다.‘좃다’와 대응되는 ‘의죵(依從)’은 ‘의

지하여 따른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5)박낙(撲落)다 :러지다

박낙여 얼읜 것 니라(희4a):러져 엉긘 타락 트니라(용7a)

71)김태곤(2008),앞의 책,pp.186～187.

72)남광우(1983),“중세어문헌에 나타난 순 우리말과 한자대역어 연구Ⅱ”,｢인문과학연구소 눈문집

｣,인하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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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珠寺本의 러져’는 ‘撲落’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표기하

였다.현대국어에서 ‘돌이나 쇠붙이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가 오래 묵어 긁히고

깎이어서 떨어짐’을 뜻하는 말로 ‘剝落’이 있는데,‘撲落’은 ‘剝落’과 상통하는 것으

로 보인다.

(36)렴(思念)다 :각고 념녀다

시기 나갓거든 렴 은(희10a):먼니 매 각고 념녀 은혜니(용

18a)

렴호 애긋도다(희10a):각고 념녀여 간과 애처지도다(용19a)

‘憶念’을 언해한 것이다.‘렴다’는 ‘사념(思念)하다’는 말로 龍珠寺本에서는

이를 풀어 ‘각(思)고 념녀(念慮)다’로 언해했다.

(37)교령(敎令):르치 녕

부모의 교령도(희13b):부모의 르치 녕을(용27b)

龍珠寺本의 ‘르치 녕’은 ‘敎令’을 언해한 것이다.‘치다’는 15세기에는

‘敎’와 ‘指’를 의미하는 다의어였다.현재는 이 말이 어형 분화를 하여 ‘가르치다’

와 ‘가리키다’의 단어로 각각 ‘敎’와 ‘指’의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18세기까지 ‘敎’

와 ‘指’의 의미로 쓰였으나 ‘라치다’로 어형이 변하였고,19세기에 ‘가라치다’또

는 ‘가르치다’로 표기되었다.73)龍珠寺本에서는 ‘敎’를 뜻하는 말로 ‘교령’은 ‘부모

의 가르침’으로 풀이된다.

(38)습셩(習性):버릇

습셩이 되어(희13b):버르시 이믜 셩품과 일워(용28a)

73)김태곤(2008),앞의 책,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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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을 언해한 것으로 ‘습셩’과 ‘버릇’이 사용되었다.‘습셩(習性)’은 ‘버릇이 되어

버린 성질’이라는 의미를,‘버릇’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

이라는 뜻하는 어휘이다.여기에서도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이나 말투’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39)간슈(看守)다 :보피다

간슈리 업스면(14b):보펴 주리 업스며(29a)

‘看侍被’를 諺解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보살피고 지킨다’는 것을 뜻하는 말

로 ‘간슈(看守)’라 언해하였고,龍珠寺本에서는 한자 뜻을 그대로 ‘보피다’라 언

해하였다.

(40)좌상(坐床):상과 자리

좌상의 듣글도 디 아니며(희15b):상과 자리의 뮈검과 흙을 치고(용31a)

‘床席’을 언해한 것이다.‘좌상(坐床)’은 ‘사람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을 수 있게

만든 가구’로 앉은뱅이 책상을 가리키는 말이다.龍珠寺本에서는 ‘床席’을 한자의

뜻 그대로 ‘상과 자리’로 풀어놓았다.

(41)슈샹(殊常)다 :괴이다

 슈샹히 너겨(희16a):다른 사이 괴이히 넉이고(용31b)

‘怪’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의 ‘슈상(殊常)다’는 ‘보통과 다르게 이상하고

의심스러움’을 뜻하는 말이다.龍珠寺本에서는 한자 ‘怪’의 뜻 그대로 ‘괴이다’

라고 하였다.

(42)싀권당(媤氣絶):셩 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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싀권당으란 그지업시 졉고 제녁 권당으란 소히 니(희16b):셩 다 이와

의게 졍이 깁고 랑이 듕며 이녁 골육은 문득 소미 되어(용32b)

‘異姓他宗’을 언해한 것으로 ‘싀권당’이 쓰였다.‘권당(氣絶)’은 본래 ‘친척’을 일

컫는 말이다.‘싀권당’은 ‘싀(媤)+권당’으로된 복합어로 ‘시가(媤家)’를 뜻한다.

喜方寺本에서는 의역하여 ‘싀권당’으로,龍珠寺本에서는 직역하여 ‘셩 다 이와

’이라고 표기하였다.

비슷한 형태의 어휘로 ‘권당’을 찾을 수 있다.喜方寺本의 ‘권당’은 ‘自家骨

肉’을 언해한 것이다.‘권당’은 ‘살붙이,골육(骨肉)’을 뜻하는 어휘이다.‘自家’를

喜方寺本에서는 ‘제녁’으로 龍珠寺本에서는 ‘이녁’으로 풀이했는데 ‘녁’은 ‘편’이란

뜻으로 ‘친정 가족’을 ‘제녁 권당’,‘이녁 골육’으로 표기하였다.

(43)긔졀(氣絶)다 :러지다

긔졀여(희17b):희 러졋다가(용34a)

‘躃’을 언해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는 ‘긔졀(氣絶)다’를 썼고,龍珠寺本에서는

‘러지다’를 썼다.‘躃’의 뜻은 ‘앉은뱅이’인데,정신이 아득하여 주저앉는 모양새

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한 어휘들 외에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보이는 어휘들이 있다.

여기서는 그 대응 양상만을 소개 하겠다.

일시(一時)(희1a): (용1a)  (희14b): 골(白骨)(용9b)

타향(他鄕)(희14b):남의 (용29b) 일야(日夜)(희10a):낫과 밤(용18b)

영영(永永)(희14b,15a):기리(용29b,30b) 머글 것(희16a):음식(飮食)(용31b)

(희14b,15b,16b):혹(或)(용28b,31a,32b)

위의 예들은 어형은 변하였으나 현대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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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어휘들이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喜方寺本에서는 한자의 뜻을 풀이하여 고유어로 언해되고

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한자어로 언해된 예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喜方寺本에서는 고유어가 많이 사용되고 龍珠寺本에서는 한자어가 많

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

(1)가지어든 :트니

주근 후의  가지어든(희2b):죽은 후에 흰  트니(용4b)

‘一般’을 언해한 것으로 ‘가지어든’과 ‘트니’가 쓰였다.현대국어에서 ‘一

般’은 ‘한모양이나 마찬가지의 상태’를 의미한다.喜方寺本에서 사용된 ‘가지어

든’에서 ‘가지’는 현대국어에서 ‘한가지’로 표기되는 어휘로 ‘형태,성질,동작 따

위가 서로 같은 것’을 뜻한다.龍珠寺本에서 사용된 ‘트니’는 현대국어에서

‘한결같다’라고 표기하는 어휘이다.

(2)저솝다 :절다

부텨도 저소오며(희3a):삼보에 녜하야 절고(용5b)

‘拜’를 언해한 것으로 ‘저솝다’와 ‘절다’가 쓰였다.‘저솝다’는 ‘(신이나 부처에

게)절하다’는 뜻으로 15세기에는 ｢석보상절｣,｢법화경언해｣등에서 ‘저다’로 표

기되었다.현재는 ‘저쑵다’로 표기된다.

(3)이 :가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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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이예(희3b):열 가온대(용6b)

 이예(희24a):로 가온대(용43a)

‘中’을 언해한 것으로 ‘이’와 ‘가온대’가 사용되었다.喜方寺本에서 보이는 ‘

이’는 15세기에는 어형이 ‘’였다.‘ㅿ’과 ‘ㆍ’의 소실과정을 겪으면서 ‘ >

이 >사이’의 어형변화가 일어나 현대국어에서는 ‘사이’로 사용되고 있다.龍珠

寺本에서는 ‘中’의 뜻 그대로 풀이하여 ‘가온대’라 하였다.현대국어에서는 ‘가운

데’라고 표기된다.‘사이’와 ‘가운데’는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이다.｢父母恩重

經諺解｣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4)나조 :져녁

나죄 업스니(희4a):져녁은 보젼치 못야(용7a)

새배 나가 나죄 드러와(희15a):새벽의 나가 져물게야 도라오(용30b)

‘暮’를 언해한 것으로 ‘나조’,‘져녁’,‘져물다’가 쓰였다.본래 ‘나조’는 ‘夕’의 의미

를 가지고 사용되는 어휘이다.18세기부터 ‘나조’와 ‘져녁’이 동의구조를 이루었

다.74)龍珠寺本에서는 ‘暮’의 뜻을 풀이하여 ‘져물다’로 언해하였다.

(5)새배 :벽,새벽

새배 모닷다가(희4a):이른 벽에 모히여 오다가(용7a)

새배 나가 나죄 드러와(희15a):새벽의 나가 져물게야 도라오(용30b)

‘晨’을 언해한 것으로 ‘새배’와 ‘벽’,‘새벽’이 사용되었다.‘새배’는 18세기 후반

의 문헌에서도 발견되는데 ‘새벽’,‘벽’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74)김태곤(2002),앞의 책,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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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얼의다 :엉긔다

얼읜 것 니라(희4a):엉긘 타락 트니라(용7a)

얼읜 피 니라(희4a):엉긘 피 니라(용7b)

‘凝’을 언해한 것이다.‘얼의다’는 중세국어에서 ‘응고하다,어리다,서리다,미혹

되다’의 뜻으로 쓰였으나 후에 어형이 ‘엉긔다’와 ‘얼의다’로 분화되었다.17세기

부터 분화가 일어나는데 ‘엉긔다’는 어형이 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 ‘엉기다’로 표

기되며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사람이

나 동물 따위가 한 무리를 이루거나 달라붙다’등의 뜻으로 사용된다.‘얼의다’는

어형이 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 ‘어리다’로 표기되며 ‘눈에 눈물이 조금 괴다.어

떤 현상,기운,추억 따위가 배어 있거나 은근히 드러나다.빛이나 그림자,모습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다.연기,안개,구름 따위가 한곳에 모여 나타나다.’등의

뜻으로 사용된다.｢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7)그지업다 :그음이 업다

그지업스며(희7a):그음이 업스니(용13b)

랑이 그지업도다(희8a):어엿비 넉여  일흐미 업도다(용15a)

龍珠寺本에서 보이는 ‘그음이 업스니’는 ‘難成記’를 언해한 것이고,‘일흐미 업도

다’는 ‘無失’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이들 모두를 ‘그지업다’로 언해했

다.‘그지업다’는 ‘끝이나 한량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음’은 중세국어에서 ‘그’이었던 것이 16세기 후반에 ‘ㅿ’이 소실되면서 ‘그

음’으로 나타난다.의미는 ‘한정,한도,기한’등이다.이 말은 18세기까지만 쓰이

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75)

즉,‘그지업다’,‘그음이 업다’,‘일흐미 업다’모두 ‘끝이 없음’으로 풀이된다.

75)김태곤(2008),앞의 책,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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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심

 니즌 은이라(희7b):근심을 짓 은혜니(용13b)

‘憂’를 언해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는 ‘’이,龍珠寺本에서는 ‘근심’이 사용되

었다.‘’의 원 어형은 ‘시’이다.그런데 ‘’으로 표기한 것은 필자가 발음

에 충실한 표기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9)괴다 :랑다

괴노라니 즐겁도다(희8b):랑여 희롱매 다 능히 즐겁도다(용16a)

‘寵’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의 ‘괴다’가 龍珠寺本에서는 ‘랑다’로 바뀌어

쓰였다.‘괴다’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예스러운 표현으로)특별히 귀여워하

고 사랑하다’라고 풀이되어 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소멸되어 쓰지 않는 어휘이

다.

(10)치다 :기르다

졋 머겨 치 은니라(희9a):졋 먹여 기르 은혜니(용16b)

‘養’를 언해한 것이다.‘치다’는 ‘기르다’와 ‘봉양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데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기르다’의 의미를 가진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 ‘치다’

는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돋아 나오게 하

다,동물이 새끼를 낳거나 까다’로 풀이되고 있어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에게 ‘치

다’를 사용하지 않고,동물이나 식물에게만 사용함을 알 수 있다.중세국어에서는

사람과 동물에게도 사용되던 말이 현대국어에 와서 동물에게만 사용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11)져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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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므도록 앗겨며(희9a):날이 록 앗기로(용17a)

‘終日’을 언해한 것이다.‘다’는 ‘마치다’라는 뜻이며,‘날이 록’은 ‘終日’을

뜻풀이한 것이다.

(12)지다 :무로녹다

곱고 지뎌니(9b):고으미 심히 퓽셩고 무로녹도다(17b)

‘豊濃’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보이는 ‘지다’는 현대국어에서 어형이

‘살지다’이며 ‘살이 많고 튼실하다’는 뜻이다.이것을 龍珠寺本에서는 ‘퓽셩고

무로녹다’로 표기했는데,‘무로녹다’는 현대국어에서 어형이 ‘무르녹다’이며 ‘과일

이나 음식 따위가 충분히 익어 흐무러지다,일이나 상태가 한창 이루어지려는 단

계에 달하다’의 뜻을 지닌다.15세기에는 ‘므르녹다’이던 것이 원순모음화 등의

음운변화로 인하여 ‘무로녹다’로 쓰였다.

(13)사오납다 :것거지니,괴이다,쇠다

고온 양 사오나이 되오(희9b):옥얼골이 것거지니(용18a)

다 사오나온 이 조며(희15a):괴이 도 좃차(용30a)

양 사오나이 되민(희15b):형용과 모양이 쇠고 여위면(용31a)

‘摧’,‘惡’,‘異端’,‘羸’등을 언해한 것이다.중세국어에서 ‘사오납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열등하다,열악하다,약하다,거칠다,퇴폐하다,나쁘다,기

구하다,어리석다,옹졸하다,박하다,범하다’등이다.19세기에는 ‘사오납다’가 ‘猛’

의 뜻으로 주로 쓰였고,19세기 말에 ‘사납다’로 음절이 단축되었다.76)

(14)모딘 :몹쓸,사오나온

76)김태곤(2002),앞의 책,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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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딘 업 진 (희10b):몹쓸 업을 짓 (용19a)

모딘 사믈 조차(희13b):사오나온 벗고(용28a)

‘惡’을 다르게 언해한 것이다.(13)에서 보았듯이 ‘惡’은 ‘사오납다’로 언해되기도

했는데 동일한 한자에 대해 언해차를 보이는 것은 ‘모딜다’와 ‘사오납다’간에 유

의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딘 계고니라(희13b):드여 미친 계교 야(용28a)

위의 용례에서 보이는 喜方寺本의 ‘모딜다’는 한자로 ‘强’이 언해된 예이다.그

와 대응되는 어휘로 龍珠寺本에서는 ‘狂’을 쓰고 ‘미치다’로 언해하였다.양 이본

의 판각 시기가 약 200여 년이 차이가 나므로 한문 사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위의 ‘모딘’과 ‘미친’은 사용된 한자에서부터 차이가 나므로 유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5)셟다,구치다 :슬프다

더옥 셜다(희10a):실노  슬프도다(용18b)

혹 셜워(희14b):혹 슬퍼기(용29b)

어미 그 믈 구치도다(희10b):어믜 으로 여곰 슬프게 도다(용19b)

‘傷’,‘心酸’,‘悲哀’를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이들 모두를 ‘슬프다’로 풀

이하였지만 喜方寺本에서는 ‘셟다’와 ‘구치다’로 각각 풀이했다.‘셟다’의 뜻은 ‘섧

다,괴롭다’이고,‘구치다’의 뜻은 ‘굿히다,상하게 하다’이다.

(16)좇다 :로다

미 서로 조차 갓고(희10a):이 서로 로니(용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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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逐’를 언해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는 ‘좇다’로 龍珠寺本에서는 ‘로다’로 표기

하였다.

(17)머리,먼니

시기 머리 나가면(희10b):먼니 여 가(용19b)

‘머리’와 ‘먼니’는 ‘遠’을 언해한 것으로 15세기에는 ‘머리’로 표기되다 17세기가

되어서 ‘멀리’의 어형이 나타난다.현대국어에서 ‘멀리’로 표기된다.‘먼니’는 18세

기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먼니’는 자음동화된 표기이다.

(18)서재다 :놉다

말솜과 시리 서재여(희13b):말과 실이 놉흔쳬 며(용27b)

‘高’를 언해한 것으로 ‘서재다’와 ‘놉다’가 나타난다.‘서재다’는 ‘대담하다,교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휘로 ‘서다’라고도 표기하였다.18세기 ｢동문유해｣(1748)

등에서 ‘서재다’를 찾을 수 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이다.龍珠寺本

에서는 ‘高’의 뜻을 풀어 ‘놉흔쳬다’로 표기하였다.

(19)달애이다 :이다

미 달애여든(희14a):사의 이물 닙어(용28b)

‘誘’을 언해한 것이다.‘달애이다’는 ‘달램을 받다,유혹을 받다,꾀이다’라는 뜻

을 가진다.‘달애이다’는 ‘달애다’의 활용형태이고,‘달애다’는 어형변화로 ‘달래다’

가 되어 현대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다.표준국어사전에 ‘달래다’는 ‘슬퍼하거나 고

통스러워하거나 흥분한 사람을 어르거나 타일러 기분을 가라앉히다,슬프거나 고

통스럽거나 흥분한 감정 따위를 가라앉게 하다,좋고 옳은 말로 잘 이끌어 꾀다’

등으로 뜻이 풀이되어 있다.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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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국어에서 사용된 ‘달애다’는 긍정적인 상황 외에도 ‘속임을 당하다,좋지 않은

일에 꾀이다77)’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있다.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시

기를 겪는 과정 중에 의미가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조심다 :삼가다

조심티 몯야(희14b):삼가지 못야(용28b)

‘謹’을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謹’의 뜻을 그대로 언해하여 ‘삼가다’라

한 것이다.

(21)더디다 :리다

거리예 더디니(희14b):길거리에 려(용29a)

‘棄’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더디다’는 ‘던지다’이다.길거리에

버려짐을 ‘더디다’로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한자의 뜻 그대로 언해하였

다.‘리다’에서 어형 변화가 일어나 ‘버리다’가 되어,현대국어에서 ‘버리다’로 쓰

인다.

(22)죽다 :목숨이 다

인하여 주거도(14b):일노 인여 목숨이 매(29a)

시기 주그면(23b):몸이 허러지고 목숨이 면(41a)

‘命終’,‘命殄’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의역하여 ‘죽다’로 표기하였고,

龍珠寺本에서는 한자의 뜻 그대로 직역하여 ‘목숨이 다’로 표기하였다.

‘다’는 ‘(일 또는 목숨 등이)끝남’을 의미하는 어휘로,현대국어에서 ‘마치

다’로 쓰인다.

77)사오나온 이레 달애여(飜小6:1),世俗이 중의 소기며 달애윰을 믿어(宣小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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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아 :겨레

아과 디 노로미(희14b):문득 겨레들노 더브러(용29b)

‘아’은 ‘親族’을 언해한 것이다.‘아’은 ‘겨레,친족,친척’등의 뜻을 가지고

사용된다.龍珠寺本에서는 ‘겨레’라고 언해하였다.‘아 >아’의 어형변화를 겪

고 17세기까지 쓰였으나 소멸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24)디 :모히다

디 노로미(희14b):더브러 즐겁게 모히이미(용29b)

‘디’는 ‘會’를 언해한 것이다.‘디’는 ‘한곳,한데’를 뜻하는 어휘로 원 어형은

‘’이고,‘ㆍ’의 소실로 어형이 ‘듸’로 변화하였다.喜方寺本에서는 ‘디’로 표

기되어 있는데 오기로 추정된다.龍珠寺本에서 보이는 ‘모히다’는 현대국어에서는

‘모이다’로 표기된다.‘會’를 ‘한 곳에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喜方寺本에서는

‘디’로,龍珠寺本에서는 ‘모히다’로 표기하였다.

喜方寺本의 ‘’와 대응되는 표현으로 龍珠寺本의 ‘붓드러’가 있다.

 모셔시미(희15a):붓드러 뫼시물(용30b)

‘붓드러’의 기본형은 ‘붓들다’이고 ‘붓드다’에서 어형변화하여 ‘붓들다’가 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붙들다’로 표기된다.‘한 곳에 머무르게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어긔다 :어그러지다

디 노로미 어긔여디고(희14b):즐겁게 모히이미 기리 어그러지면(용29b)

‘어긔여디고’는 ‘乖’를 언해한 것이다.‘어긔다’는 현대국어에서 ‘어기다’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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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어그러지면’은 15세기에는 ‘어그르츠다,어그리츠다’등으로 사용되었고,‘어

기다.어긋나게 하다’로 풀이된다.이후 ‘어그롯다,어그룯다,어그릇다,어그다,

어글웃다’등 여러 어형으로 사용되었다.현대국어에서는 ‘어그러지다’로 표기되

고 있다.

(26) :동 을

 죄 니브며(희15a):동 을을 거운더리여 범고(용30a)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은 ‘鄕閭’를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는 ‘동 

을’이라 언해했다.양 이본의 ‘’과 ‘을’을 비교해 보면 어형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 >을 >마을’로 어형변화가 되어 현대국어에서 ‘마을’로

표기되고 있다.

(27)죄 닙다 :거운 더리여 범다

 죄 니브며(희15a):거운 더리여 범고 술 먹으며(용30a)

喜方寺本의 ‘죄 닙다’는 ‘觸犯’을 언해한 것으로,龍珠寺本에서는 ‘거운 더리여

범고’로 언해되었다.‘거운’의 기본형은 ‘거우다’로 ‘겨루다,대적하다’로 풀이되

고,‘더러이다’는 ‘더럽히다’로 풀이된다.‘범하고’는 ‘犯’을 음역한 것이다.

(28)왼 :그르다

왼 일 지서(희15a):간사고 그르고 허물되어(용30a)

喜方寺本에서 ‘왼’은 ‘非’를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에서 ‘그르다’로 언해되었는

데,‘왼’과 ‘그르다’는 유의어이다.중세국어에서 ‘왼’은 ‘그릇된,잘못된’,‘좌측’,

‘온,모두’의 뜻을 가진 다의어인데,｢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그릇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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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손 :나그내

손 티 너겨 다 지븨(희15b):마치 나그내 의 집의(용31a)

‘客’을 언해한 것이다.중세국어에서의 ‘손’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手,客,(바둑이나 장기의)수,덩굴손(蔓)’등을 의미를 가

지고 쓰였는데,여기서는 ‘나그네’를 의미한다.

(30)듣글 :뮈검

좌상의 듣글도(희15b):상과 자리의 뮈검과 흙을(용31a)

‘塵土’을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듣글’은 ‘티끌’을 의미한다.‘듣글’

의 원 어형은 ‘드틀’이며 ‘드틀 > 듣글’로 어형변화가 일어났다.표준국어대사전

에서 ‘塵土’는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 풀이했다.喜方寺本에서는 ‘塵

土’를 통틀어 ‘듣글’이라 했지만 龍珠寺本에서는 ‘뮈검과 흙’이라 풀이했다.‘뮈검’

은 고어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어휘이다.다만,한문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

자 ‘塵’에 대응되는 말이므로 ‘뮈검’의 의미가 ‘티끌’이라 추측할 뿐이며 소멸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31)잠 :젹이

잠 구지저도(희16b):젹이 지즈면(기32a)

‘微’를 언해한 것이다.‘잠’은 ‘잠깐,조금’으로,‘젹이’는 ‘적이,적게,좀’으로

해석된다.여기서는 모두 ‘조금’을 의미한다.

(32)남진 :지아비



- 78 -

남지 티고 구지저도(희16b):지아비 치고 짓 거(영32a)

남진 조차(희16b):지아비 와(용32b)

‘夫’를 언해한 것이다.‘남진’은 중세국어에서 ‘남자’와 ‘남편’의 의미로 활발히

쓰였으나,지금은 소멸되어 쓰지 않는 어휘다.이 말은 19세기 이후 소멸되었고

전부터 사용되던 ‘남편’이 ‘남진’을 대신하여 쓰게 되었다.78)

(33)이슥다 :이윽여

긔졀여 이슥게 여(희17b):희 러졋다가 이윽여 비로소 여나(용34a)

‘久乃’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의 ‘이슥게’는 ‘이슥-+-게’의 형태를 보

이는 어휘이다.‘이슥다’의 원 어형은 ‘이다’이며 ‘오래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

진다.龍珠寺本의 ‘이윽여’는 ‘얼마 있다가,한참 있다가’의 뜻을 가진다.‘久乃’

를 언해한 것인데 의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4)이제 :이제야

이제 아오니(희17b):이제야 라(용34a)

喜方寺本의 ‘이제’는 ‘今’을 언해한 것이다.‘이제 +-’가 결합한 형태로,龍

珠寺本에서는 ‘이제야’로 어형이 변하였다.

(35)아오니 :다

이제 아오니(희17b):이제야 라(용34a)

‘知’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의 ‘아오니’는 ‘알-+-오니’의 형태로

‘알다’에서 ‘ㄹ’이 탈락했다.‘-오니’의 원형은 ‘-니’이다.‘-니 > -오

78)김태곤(2008),앞의 책,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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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 -오니 > -오니’로 어형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오니’로 쓰이고 있다.

龍珠寺本에서는 ‘라’는 원 어형인 ‘다’의 활용형태이고,현대국어에서는

‘깨닫다’라고 표기된다.

(36)눈 :눈쳥

갈로 눈 아 내여(희19a):칼을 잡아 부모 위야 그 눈쳥을 베여(용36b)

‘眼睛’을 언해한 것이다.‘눈’는 ‘눈자위’를 일컫는 말이다.원 어형은 ‘눈

’인데 ‘ㅿ’이 소실되면서 ‘눈’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눈 >눈 >

눈위 > 눈자위’로 어형 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는 ‘눈자위’로 쓰인다.龍珠寺本

의 어형인 ‘눈쳥’은 ‘눈망울’의 경상도방언이다.龍珠寺本이 판각된 용주사는 경기

도에 위치하고 있다.그런데도 경상도방언이 나타난다.龍珠寺本은 어느 개인이

언해한 것이 아니라 정조의 명으로 관료들이 언해한 것이다.관료들이 언해하던

과정 중에 경상도 방언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7)에우다 :두루다

그믈로 에웟고(희23b):그물을 두루고(용42a)

‘周廻’를 언해한 것이다.‘에우다’와 ‘두루다’모두 ‘둘러싸다,두르다’의 뜻을 가

진다.

(38)무쇳믈 :구리즙

우레 티며 무쇳므리(희23b):우레 며 번개 번득이고 구리즙을 녹여(용42a)

‘銅鐵汁’을 언해한 것이다.‘銅鐵’을 喜方寺本에서는 ‘무쇠’로,龍珠寺本에서는

‘구리’로 언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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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쇠가히 :구리개

쇠얌과 쇠가히(희23b):쇠얌과 구리개(용42a)

‘銅狗’를 언해한 것이다.중세국어에서 ‘가ㅎ(狗)’가 근대국어에서 ‘개’로 어형 변

화한 것이다.

(40)쇠젹곳 :쇠치

쇠젹곳과 쇠마치와(희23b):쇠치와 쇠방마치와(용42b)

喜方寺本의 ‘쇠젹곳’은 ‘鐵串’을 언해한 것이다.‘쇠젹곳’은 ‘쇠로 만든 적(炙)꽂

이’를 말한다.‘쇠치’는 ‘쇠꼬챙이’를 말하는 것이다.

(41)쇠술위 :쇠수

쇠술위로 오장을 믜여(희24a):쇠수에 저 챵와 가과(용43a)

‘鐵車’를 언해한 것이다.‘술위’는 ‘수레’로 어형 변화 하였다.‘수’는 17,18세

기에 나타난 어형이다.

(42)믜다 :다

오장을 믜여(희24a):저 챵와 가과 와 고기 고(용43a)

‘分裂’을 언해한 것이다.‘믜다’는 17세기까지 사용되다가 소멸하여 현재는 쓰지

않는 어휘다.龍珠寺本에서는 ‘다’로 표기되었다.‘믜다’와 ‘다’모두 ‘찢다’로

풀이된다.

(43)일우다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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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일우면(희24b): 권을 지으면(용44b)

‘造’를 언해한 것이다.‘일우다’는 15세기에 ‘일오다’로도 쓰였는데,‘이루다,되

다’를 이르는 말이다.현대국어에서는 ‘이루다’로 표기된다.‘지으면’은 ‘짓다’의 활

용형으로 15세기에는 ‘지면’로 표기되었던 것이 ‘ㅿ’이 소실되면서 ‘지으면’이 되

었다.

이상으로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을 살펴보았다.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만큼

이나 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이를 통해 소멸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16세기 말과 18세기 말에 어휘들의 쓰임과 어

형 변화와 의미 분화가 이루어진 어휘들을 현대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

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3.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

(1)화동(和同)다 :슌(順)다

거스려 화동티 아니여(희13b):모질고 패려고 슌치 아니여(용28a)

‘調’를 언해한 것으로 ‘화동’과 ‘슌다’가 사용되었다.‘화동(和同)’은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뜻이 잘 맞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슌(順)다’는 ‘성질

이나 태도가 까다롭거나 고집스럽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2)동(同生):형뎨(兄弟)

동도 티며 구짓고(희13b):형뎨 치며 짓고(용27a)

동도 더러이며(희15a):형뎨의게 누가 되고(용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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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弟’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동(同生)이라 표기했는데,이는 ‘(한

어머니에게서)함께 남’을 의미하는 것이다.현대국어에서는 ‘동생’이라고 표기되

며 ‘아우(弟)’를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龍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형뎨’라 하였

다.

(3)구의(救醫)다 :구(救)다

구의리 업서(희14b):구리 업서(용29a)

‘救’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 ‘구의다’는 ‘구하여 치료하다’의 뜻을 가

진다.龍珠寺本에서는 ‘救’의 한자음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4)죄(罪):형벌(刑罰)

죄 니버(14b):형벌을 닙어(29a)

‘刑’을 언해한 것이다.‘죄(罪)’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잘못이나 허물

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

니하는 인간의 행위,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말하

고,‘형벌(刑罰)’은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말한다.엄격하게 보

면 다른 뜻을 가졌지만 여기서의 ‘죄’는 후자의 뜻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안부(安否):긔거(起居)

안부도 묻디 아니며(희16a):긔거 뭇기 일노 조차 긋처져(용31a)

‘起居’를 언해한 것이다.‘안부(安否)’는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을 뜻하

는 어휘고,‘긔거(起居)’는 ‘일정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따위의 일상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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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또는 그 생활’을 뜻하는 어휘이다.

(6)미가(未嫁):혼인(婚姻)아니다

미가여셔(희16b):혼인 아니여실 에(용32a)

‘未嫁’를 언해한 것이다.喜方寺本에서는 한자음 그대로 음역한 것이고,龍珠寺

本에서는 한자의 뜻을 풀어 언해하였다.

(7)앙얼(殃孼):앙화(殃禍)

앙어 만나니라(희23b):앙화 받아(용42b)

‘殃’을 언해한 것이다.‘앙얼(殃孼)’과 ‘앙화(殃禍)’모두 ‘재난’이나 ‘재앙’을 나타

내는 말이다.

(8)부모(父母):야양(爺孃)

부뫼어나 (희2a):여러  야양일(용3a)

‘爺孃’을 언해한 것이다.龍珠寺本의 ‘야양’은 부모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龍

珠寺本의 한문본에서 부모를 가리키는 말을 주로 ‘爺孃’이 사용되었다.

위의 예들 외에도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를 보이는 어휘들이 있다.

건실(健實)타(희7b):건장(健壯)믈(용14b)

손(損)도다(희9b):샹(傷)도다(용18a)

녕호니(靈魂)(희14b):귀신이(鬼神)(용30a)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에서 찾아본 어휘들은 대체로 현대국어에서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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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들이었다.다만,약간의 의미축소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 쓰임에 있

어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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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본고는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인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비교 연구하여 후

기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각

이본의 특징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이를 위하여 표기,음운,형태,어

휘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기는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성은 양 異本 모두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자음을 모두 사용하였다.‘ㅿ’은

喜方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각자병서와 합용병서는 양 異本 모두에 나타나지만

병서에 사용된 자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중성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모음자들 외에 ‘ㆍ ㆎ’이 사용되었다.종성의 표기는 喜方寺本은 8종성법에,龍

珠寺本은 7종성법에 충실하고자 하였다.종성에서 겹받침은 龍珠寺本에서만 나타

난다.喜方寺本에서는 받침을 아래위로 표기하여 종성이 두 개임을 보여주고 있

다는 점이 특이하다.양 이본 모두 연철,분철,중철 표기가 모두 나타난다.喜方

寺本에서는 연철 표기가 우세하고,龍珠寺本에서는 분철 표기가 많이 나타난다.

음운은 양 이본 모두 ‘ㆍ’의 동요와 함께 모음조화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원순

모음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이들 모두는 龍珠寺本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ㅿ’사용에도 차이가 있다.喜方寺本에서는 ‘ㅿ’을 사용하지만,龍珠寺本에서는 모

두 소실되어 사용하지 않는다.구개음화와 격음화,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들은 龍珠寺本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판각본인 喜方寺

本에서는 자음탈락 현상으로 ‘ㄱ’탈락 현상이,근대국어 시기의 판각본인 龍珠寺

本에서는 어중 모음 간 ‘-ㄹㄴ-’표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법에서는 다른 규칙들은 배제하고,조사와 어미에 국한하여 논하였다.

조사는 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로 나누었다.격조사의 사용을 살펴보면,주격

조사에 ‘-이,-ㅣ,Ø’가 나타나고,보격 조사도 ‘-이,-ㅣ,Ø’가 사용되었다.그런

데 龍珠寺本에서 보격 조사로 ‘-가’가 나타난다.목적격 조사는 양 이본 모두 ‘-

/을’,‘-/를’이 사용되었다.서술격 조사로 ‘-이라,-라,-ㅣ라’가 사용되었는데

서술격 조사는 龍珠寺本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관형격 조사는 喜方寺本에서 ‘-

,-의’,龍珠寺本에서 ‘-의’를 사용하였다.부사격 조사는 처소,도구,비교로 나



- 86 -

누어 살펴보았는데,처소의 부사격 조사로 喜方寺本에서 ‘-예,-,-의’,龍珠寺

本에서 ‘-에’가 쓰였다.도구의 부사격 조사로 喜方寺本에서 ‘-로’,龍珠寺本에서

‘-로,-로’가,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喜方寺本에서 ‘-와’,龍珠寺本에서 ‘에셔,-

와’가 사용되었다.호격조사는 喜方寺本에서 ‘-하’,龍珠寺本에서 ‘-아’가 쓰였다.

접속조사로 양 異本 모두 ‘-와/과’를 사용하고 있다.보조사는 양 이본에서 대체

로 ‘-은,,-어나’등이 사용되었으며,喜方寺本에서는 ‘-란’이,龍珠寺本에서는

‘-지’가 나타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종결 어미,전성 어미로 나누었다.선어말 어미는 다시 높

임,시제,의도의 선어말 어미로 분류하였다.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양 異本 모두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을 사용하지만 객체 높임은 사용하지 않았다.시제 선어말

어미에서 현재시제에 ‘--’,미래시제에 ‘–리-’,회상시제에 ‘-더-’가 나타난다.

喜方寺本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의도의 선어말 어미로 ‘-오/우’가 쓰

인다.종결어미는 평서형,명령형,의문형으로 나누었다.양 異本 모두 평서형에

는 ‘-다’,‘-라’가,명령형에는 ‘-라’가 사용되었다.의문형은 喜方寺本에서 ‘-고’,‘-

가’,龍珠寺本에서 ‘고’,‘-뇨’가 쓰였다.연결어미에서 대등적 연결어미로 양 異本

모두 ‘-고’가 쓰였고,종속적 연결어미로 喜方寺本에서 ‘-니’,龍珠寺本에서 ‘-니,

-면,-란’등이 나타났다.전성어미는 양 이본 모두 명사형 전성어미로 ‘-ㅁ’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ㄴ’이 사용되었다.龍珠寺本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

와 관형사형 전성어미 ‘-ㄹ’이 나타난다.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으로 나누었다.먼저,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에서 한자어들은 音譯하여 표

기한 반면 고유어는 한자어의 뜻을 풀이하는 형태들이 주를 이룬다.喜方寺本에

서는 고유어의 사용이 많은 반면,龍珠寺本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에서는 비슷한 뜻을 가진 유의어들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원 어형을 밝혀 어형변화나 의미변화를 일으킨 어휘들을 살펴보

았다.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의 경우 비슷한 의미를 지닌 한자어들이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이들은 모두 현대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과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 양상이 두드러졌으나 한자어

와 한자어의 대응 양상은 소수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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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龍珠寺本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양

이본의 표기에서 보수적인 양상이 나타나긴 하나 喜方寺本은 중세국어의 문헌들

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으며,龍珠寺本은 근대국어에서 보이는 특징들

을 보이고 있었다.특히 음운에서 많은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양 이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어휘였다.이는 필자들이 한문본을 번역하는 과정과 번역방

법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의 연구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인다.양 이본의 판각이 된 곳이 경기도

와 경상도라는 지역적 차이가 큰 만큼 지역적 차이에 의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시기적 차이의 연구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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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KoreanLinguisticStudieson

'Bumo-eunjung-gyeong-eonhae'

-BasedonHuibangsaeditionandYongjusaedition-

Kang,Seong-mi

AmajorinKoreanLanguageand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debyProfessorKim,Tae-gon

ThepurposeofthisstudyistointerprettheaspectofKoreanlinguistic

characteristicchangewhenlatemedievalKoreanturnedintomodernKorean

by comparing twoeditionsof'Bumo-eunjung-gyeong-eonhae',Huibangsa

edition and Yongjusa edition. Also, it focuses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ofeachedition.

Theresulthasbeenanalysedasfollow.

1.Writingsystem:dividedintoinitialconsonants,medialvowels,andfinal

consonants

ConsonantsusedinmodernKoreanwerewrittenasinitialconsonantsin

eachedition,andfortiswhichconsistsofthesameordifferentconsonants

wereusedasinitialconsonants.However,‘ㅿ’onlyappearedinHuibangsa

edition.7shortvowelsystem and diphthong in the15th-century Korean

appearedtobeusedasmedialvowelastheyarereflectedineachboo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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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resentation offinalconsonants Huibangsa edition followed 8 final

spelling rule and Yongjusa edition followed 7 finalspelling rule.Closed

syllableswhichendwithtwoconsonantclusterappearedonlyinYongjusa

edition.Bothbookwerewrittenphonetically,morphologicallyormixingboth

styles.

2.Phonology

In vowelsound,'ㆍ'wasused lessoften,and thebreaking ofvowel

harmonyandroundedvowelizationwereshowninbotheditions.Inconsonant

sound, palatalization, aspirated consonantalization and fortislization were

shown.Such phonologicalfeatures allappeared prominently in Yongjusa

edition.Consonant'ㄱ'thatfollowed vowel'ㅣ‘orfinalconsonant'ㄹ'

disappearedinHuibangsaedition,andwriting'-ㄹㄴ-'betweeneachvowels

intwoconsecutivesyllablesshowedupinYongjusaedition.

3.Syntax:coverslimitedtothestudyofpostpositionandending

Postpositionineacheditiondividedintohonorific,conjunctive,andauxiliary

postposition,and itwas examined.Ending in each edition divided into

pre-finalending,finalending,conjunctiveendingandderivativeending,andit

wasanalyzed.

4.Lexicon:basedon correspondencepatternofthenativelanguageand

KoreanTranslationofChineseclassicsineachedition.

NativelanguagewasusedmoreinHuibangsaeditionandtherewasalarge

difference between the native languages in each edition.AllofKorean

TranslationofChineseclassicsinbotheditionarewordsusedinmoder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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